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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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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와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 식 서 비 스 & 컨 설 팅 학 과

E S G 경 영 컨 설 팅 전 공

심 경 식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구

조적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

로 부상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라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즉 ‘성과 격

차(Outcome Divide)’로 이어지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보격차 이론(Digital Divide Theory)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디지털 정보활용(독립변수)이 디지털 리터러시(매개변수)를 통해 

일상생활 만족도(종속변수)에 이르는 매개 경로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기술수

용모델과 자기효능감 이론을 접목하여, 개인의 심리적 기제인 ‘디지털 태도

(조절변수)’가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절 기능을 수행하

는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Van Dijk(2005)의 정보격차 단계론을 

기반으로 하되, ‘활용이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경험 학습(Experi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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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의 관점과 심리적 태도의 중요성을 통합하여 기존이론 모형을 확장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년 디지털정보격

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학문적·법적 정의에 기반하여 

50세 이상 75세 이하로 조작적 정의된 액티브 시니어 2,451명의 표본을 추출

하여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정된 연구 모형의 가설 검정을 위해 기술통

계,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Preacher & 

Hayes(2008)의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제시된 매

개효과와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엄밀하게 검증하였다. 아울러 실증 분

석 데이터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경험의 맥락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분석 연구를 추가하여 혼합연구방법

(Mixed Methods)을 적용하였다. 질적 분석 연구를 위해 50세~75세의 액티

브 시니어 총 8명(남자 4명, 여자 4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β=.351, p<.001)와 일상생활 만족도(β=.143, p<.001) 모두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2는 모두 채택되

었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

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간접효과=.0449, 95% CI 

[.0318,.0587]). 이는 디지털 정보활용 경험이 단순한 만족도 향상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경로를 통해 성과로 이어진

다는 정보격차 이론의 핵심 논리를 뒷받침한다. 셋째,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인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와 디지털 태도의 상호작용항은 일상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β

=.424, p<.001)을 미쳤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액

티브 시니어일수록, 보유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으

로 전환되는 효과가 더욱 강화됨을 의미한다. 즉, 긍정적 태도는 디지털 리터

러시와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를 보인다. 넷째, 질적 분석 연구 결과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경험은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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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제(디지털 정보활용의 다양한 경험, 디지털 리터러시의 점진적 향상, 

디지털 태도의 형성과 변화, 일상생활 만족도의 변화)와 관련 경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디지털 활용 경험을 통해 점차 숙련도가 증

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초기의 두려움과 불안

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적극적인 학습 의지를 갖게 되

었다. 특히 긍정적 디지털 태도를 가진 참여자일수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보였다. 이

러한 질적 분석 연구 결과는 실증 분석 연구에서 도출된 통계적 관계를 실제 

경험을 통해 뒷받침하고 풍부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실무적 의의가 있다. 첫째, 정보격차 이론

의 확장으로 '디지털 태도'라는 심리적 요인을 조절변수로 도입하여 3차 격차

(성과 격차)를 규명하였으며, 실증 분석·질적 분석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통계

적 인과관계와 경험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액티브 시니어 

집단 내부의 다양성과 개인차를 확인함으로써 고령층을 단일 집단으로 간주

하는 기존의 획일적 접근을 탈피하였다. 셋째, 실무적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과 디지털 태도 개선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병행하는 통합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질적 분석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구체적 경험 

사례는 실생활 맥락 중심 교육 프로그램 설계, 단계별 학습 경로 구성, 심리

적 안전감 확보, 지속적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였다.

【주요어】액티브 시니어,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 정보격차 이론, 혼합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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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1 연구의 배경

   현대 사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변

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은 2024년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

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 이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로 전환된 이후 불과 7년 만의 변화로, OECD 국가 중

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수준이다. 더불어 2030년경에는 국민 중위

연령이 50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5).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사회·정책 전반에서 고령층 지원과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키며(이성호, 2024), 단순한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주체로서 

고령층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한다(이현아, 장우권, 202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고령층과 구별되는 새로운 인구집단인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에 주목한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비, 여가,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

인 활동을 지속하는 인구집단으로, 고령사회의 잠재적 성장 동력으로 평가된

다(오민정, 박종철, 정진철, 2023).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연령 범위를 

50세 이상 75세 이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근거에 기반한다. 

첫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50세 이상

을 준고령자로 규정한 법적 근거. 둘째, Neugarten(1974)의 ‘젊은 노년층

(young-old)’ 개념과 이후 생애발달 이론에서 제시된 50~75세의 연령 확장

(Neugarten, 1996)을 근거로 하는 학문적 토대. 셋째,「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해당 연령대가 디지털 접근성은 높지만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아 개인 간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실증 근거(한국지능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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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진흥원, 2025)에 기반한다. 

   과거 고령층은 디지털 기술 활용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액티브 시니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생활양식을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여

가·소비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이는 삶의 만족도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

된다(허원희, 최정일, 2022).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정보를 이해·비판·평가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역량 역할을 한다(Bae, 2022). 또한 

디지털 태도(Digital attitude)는 이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학습 의지를 가진 고령층일수록 디지털 정보활용의 효과를 더 

크게 경험한다(Urbina, Tur, & Fernández, 2022).

   그러나 이 집단을 단일한 ‘활동적 고령층’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 교육 수준, 소득, 연령, 기술수용 태도 등에 따라 디지털 정보격차가 여전

히 존재하며, 디지털 기기 조작·용어 이해·계정 설정과 같은 기초적 기술 능

력의 부족은 사회적 배제와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김정희, 

2022).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디

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로 전환되는 경로에서 매개 요인으로 작용

하며, 동시에 디지털 태도가 이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조절변수로 기능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와 디지털 리터

러시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를 포

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세대 전환기 액티브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1.1.2 연구의 필요성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활동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오민정 외, 

2023), 여전히 디지털 정보활용 수준에서 개인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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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이러한 현상은 정보

격차 이론(Digital Divid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격차 이론은 지

식격차 가설(Knowledge Gap Hypothesis)에서 출발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정보를 더 빠르게 습득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확대된다고 

보았다(Tichenor, Donohue, & Olien, 1970). 이후 정보격차 연구는 기술 접

근의 차이(1차 격차)에서 나아가, 활용 능력(2차 격차)과 성과의 차이(3차 격

차)로 발전하였다(고정현, 강우진, 이종욱, 2021; Van Dijk, 2005).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바로 이러한 ‘성과 격차’(Outcome Divide)에 

있다. 즉, 동일한 디지털 기기 접근과 사용 조건 하에서도 왜 어떤 액티브 시

니어는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다른 시니어는 그렇지 못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 격차 규명의 

필요성과 기존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 메커니

즘 규명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의 한계가 확인된다.

   첫째, 연구 대상의 편중 한계이다. 기존 고령층 연구는 주로 65세 이상 노

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안지민, 이현주, 2025),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과 사

회 참여를 지속하는 50~75세 액티브 시니어 집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부

족하였다. 액티브 시니어는 기존 고령층과 달리 높은 디지털 접근성을 보유하

고 있으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이들 내부에서도 활용 능력과 성

과에서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간과됐다(김정희, 2022).

   둘째, 연구 주제의 한계이다. 기존 액티브 시니어 연구는 여가 활동(이민

석, 이지열, 사혜지, 2019), 건강관심도(최석환, 설수항, 2019), 소비행태(윤원

규, 이아름, 이진화, 2017) 등 주로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성과 특성 파악에 

집중하였다. 반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이들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왜"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 활용이 삶의 질 향

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인과적 경로 분석이 부족하였다.

   셋째, 심리적 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부족이다. 일부 선행연구는 디지털 정

보활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직접적 관계를 탐색하거나(최형임, 송인욱, 2020),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부분적으로 검증하였다(권오균, 202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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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보유하더라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 특히 디지

털 기술에 대한 태도에 따라 실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조절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정보격차 이론이 제시하는 동

기적 접근성(motivational access)의 중요성(Van Dijk, 2005)과 기술수용모델

에서 강조하는 태도의 역할(Davis, 1989)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영역이다.

   넷째, 정보격차 이론 적용의 한계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접근(access) 

또는 기술적 숙련(skill) 수준에 초점을 두었으며(Hargittai, 2002; Van Dijk 

& Hacker, 2003), 디지털 활용이 실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과

(outcome) 단계까지 포괄하는 분석은 부족했다. 특히 3차 정보격차로 불리는 

'성과 격차(Outcome Divide)'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Wei, 

Teo, Chan, & Tan, 2011).

   한편,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 분석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통계 분석은 변수 간 관계를 실증적으

로 검증할 수 있으나, 액티브 시니어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맥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향상되며, 디지털 태도

가 어떻게 형성·변화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질적 분석 연구는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인간의 경험, 맥락, 의미 

부여 과정을 탐구하며, 실증 분석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적 관계를 실제 경험

자의 목소리를 통해 풍부하게 이해하고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김나정, 2022; 

Creswell & Poth,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채택하여, 대규모 표

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동

시에,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경험을 맥

락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설명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1.2.1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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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초고령사회와 디지털 대전환이 교차하는 시대

적 맥락 속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라는 실

질적 성과(Outcome)로 연결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보격차 이론(Digital Divide Theory)을 기반으

로 하되, 활용 경험이 역량을 강화한다는 '경험 학습' 관점(Kolb, 2014)을 이

론적 근거로 연구 모형을 구성한다. 즉, 디지털 정보활용(Usage)이 디지털 리

터러시(Competence)를 강화하고, 이것이 다시 일상생활 만족도(Outcome)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를 분석한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디지털 태도(Attitude)가 역량과 성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검증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 경험이 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다. 둘째,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디

지털 리터러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매개효과)을 분석하여, 디지털 정보활용

의 성과 격차 발생 경로를 확인한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가 일상생활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검

증함으로써, 긍정적 태도가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는 심리적 촉매제 구실을 하

는지 확인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활용은 어떻게(디지털 리

터러시를 통해),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긍정적 디지털 태도를 보일 때) 액티

브 시니어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가?”라는 상호작용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본 연구는 초고

령사회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적응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

책적·교육적 전략 수립에 이론적·실무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1.2.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액티브 시니어 내부의 

디지털 격차를 정보격차 이론(Digital Divide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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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활용이 실질적인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

양한 관점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째, 디지털 정보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디지털 정보활용은 일상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

하는가?

넷째,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

(moderating effect)하는가?

1.3 연구의 기여도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다음과 같

은 이론적 및 실무적 기여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정보격차 이론의 단계를 액티브 시니어의 특성에 맞게 구

성하여, '활용을 통한 역량 강화(Usage-driven Competence)'라는 경로를 실증

한다. 이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역방향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정보격

차 연구를 확장한다.

   둘째, 본 연구는 디지털 태도를 명시적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왜 동일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가진 액티브 시니어 중에서 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하

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기술 접근성이나 역량 강화만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인식과 자기효능감이 성과 실현에 중요함을 강조한다.

   셋째, 본 연구는 50세~75세의 액티브 시니어 집단 내에서도 성별, 학력, 

소득에 따라 디지털 역량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이

는 고령층을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내부 다양성을 갖는 집단으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준다.

   넷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실증 분석 연구와 질적 분석 연구를 결합한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적용하여 통계적 인과관계 검증과 함께 실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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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맥락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대규모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한 실

증 분석으로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으로 액

티브 시니어의 생생한 목소리와 구체적 경험 사례를 포착함으로써 연구 결과

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높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포용에 있어 역량 강화와 

태도 개선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기술 중심 

정책에 심리적 지원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고령층 디지털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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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액티브 시니어

2.1.1 등장 배경 및 이론적 토대

   21세기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은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역할

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노년기는 생물학적 쇠퇴와 사회적 

의존의 시기로 여겨졌으나,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등장은 이러한 전

통적인 노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액티브 시니

어 개념은 노년학의 주요 이론적 흐름인 활동이론(Activity Theory),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그리고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맥락 속에서 

그 학문적 토대를 찾을 수 있다.

   활동이론은 노년기의 행복과 적응이 중년기의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지속

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며, 노년층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실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규정하였다. 이는 노년기의 사회적 위축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 분리 이론에 대한 중요한 반론을 제시하며, 노년층의 활동적 참

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기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Havighurst, 1961).

   이후 Rowe & Kahn(1997)은 성공적 노화 모델을 제시하며, 노화의 질이 

단순히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병 및 장애의 위험 최소화, 높은 

인지적·신체적 기능 유지, 그리고 삶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 모델은 노년층이 자기 

삶의 질을 능동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주체임을 강조하며, 액티브 시니어의 

자기 주도성과 건강관리 특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합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전(security)의 기회를 최적화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활동적(Active)’

이라는 의미는 신체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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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정신적 참여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broad concept)으로 이해된다

(Kalache & Gatti, 2003). 따라서 액티브 시니어는 이러한 활동적 노화의 가

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회적 주체로서, 건강한 신체와 경제적 자

립, 사회적 관계, 문화적 참여를 통해 자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세대로 평가

된다.

   최근 연구는 이러한 ‘활동적 노화’의 개념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히 활동적 생활을 유

지하는 세대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학습·활용하여 사회적 관계와 자아정체

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 으로 진화하고 있다(Urbina et al., 

2022). 이처럼 액티브 시니어 개념은 생애 발달 이론적 맥락 위에, 디지털 포

용(digital inclusion)과 심리사회적 주체성(psychosocial agency)을 결합한 현

대적 노화 패러다임(modern aging paradigm)으로 정립되고 있다.

2.1.2 개념적 정의와 범위

   액티브 시니어의 학문적 기원은 Neugarten(1974)의 생애 발달이론

(Life-span Development Theory)에 있다. Neugarten은 이 집단을 ‘젊은 노

년층(young-old)’으로 규정하며, 이들은 신체적 활력, 경제적 안정, 사회 참여 

욕구가 높은 집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Neugarten(1996)은 사회변화와 조

기 은퇴·재취업 등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령 범위를 50~75세로 확장하였

다. 이는 연령을 단순한 생물학적 수치가 아닌 사회심리적 구성개념

(social-psychological construct)으로 이해하게 한 중요한 전환이었다(North 

& Fiske, 2013).

   Barak & Schiffman(1981)은 [표 2-1]와 같이 인지적 연령(cognitive age)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이 자신을 실제보다 젊게 인식할수록 새로운 경험과 기

술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Barak & Schiffman, 1981). 

이러한 심리적 자기 인식은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 학습, 기술 활용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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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인지적 연령 구성요소 및 정의

출처 : Barak & Schiffman(1981)

   이러한 이론적 배경 속에서 국내외 다수의 연구자가 액티브 시니어의 개

념을 구체화해왔다. 이들은 공통으로 경제적 자립, 건강, 사회적 참여,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추구를 핵심 특징으로 제시한다. [표 2-2]는 선행연구에

서 제시된 액티브 시니어 및 관련 개념의 주요 정의를 요약한 것이다.

[표 2-2] 액티브 시니어 관련 명칭과 정의 

구분 정의 

감성 연령(feel age) 자신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나이

외모 연령(look age)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나이

행동 연령(do age)
자신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나이

관심 연령(interest age)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대상이 주로 속한 

연령대

연구자

(연도)
명칭 정의

Neugarten 

(1996)

젊은 노인 

(Young-Old)

50~75세,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과 

여가를 즐기는 집단
Gwinner & 

Stephens 

(2001)

활동적 고령 

소비자

실제 연령보다 인지 연령이 낮고, 

신체적·사회적으로 활발하며 정보 탐색, 

신제품 수용, 외부 활동을 즐기는 고령 소비자
Endo & 

Matsuyuki 

(2005)

액티브 시니어

퇴직 이후에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사회 참여를 

실천하는 50세 이상 중·고령층

김미영 

(2015)
뉴시니어

여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에 적극성을 보이며,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소비 주체
강종숙, 이태희 

(2019)
액티브 시니어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 활동을 

즐기며 사회 참여를 지속하는 50~60대 세대

허원희, 최정일 

(2022)
신노년 소비층

안정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삶의 가치를 

중시하며, 삶의 만족과 사회관계망 강화에 

집중하는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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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전후 50~75세의 세대로서, 건강

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사회적·디지털적 활동을 지속하며,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

현을 추구하는 주체적 노년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활동적 노화 개념과 

Neugarten(1996)의 ‘젊은 노년층’ 개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진법」의 준고령자 규정을 종합한 것이다.

2.1.3 사회·경제적 특성과 디지털 특성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 자립성(economic independence), 사회적 참여성

(social participation),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의 세 가지 축에서 전

통적 노년층과 구별된다. 이 세 가지 특성은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인 정보격차 

이론의 1·2·3차 계층적 모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액티브 시니어 집단 내에

서 성과 격차(Outcome Divide)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기반이 된

다.

   경제적 자립성 특성은 액티브 시니어는 이전 세대의 노년층과 달리, 안정

된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자아실현적 소비(self-actualizing 

consumption)를 추구한다(윤원규 외, 2017). 이들이 자녀 부양보다 자기중심

의 소비를 선호하고,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창업 등 새로운 경제활동에 참

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구조화한 것이 [표 2-3]의 BRAVO 모

델이다(이승우, 이선미, 오정은, 2010).

Berg & Liljedal 

(2022)

활동적 고령 

소비자

경제력과 여가를 바탕으로 소비 선택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고령 소비자

한장헌 

(2024)
액티브 시니어

경제적 여유와 디지털 친화성을 바탕으로 

여행, 쇼핑, 콘텐츠 소비에 익숙하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재구성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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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액티브 시니어의 BRAVO 모델의 특징

출처 : 이승우, 이선미, 오정은(2010)

BRAVO 모델은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적 행동을 다섯 개 축인 안정적 자산 

관리(Bankable), 사회관계(Relation), 능동적 활동(Active), 가치 중심 소비

(Value Consumption), 역할 탐색(Occupation)으로 설명한다. 이는 액티브 시

니어가 단순히 소비력을 가진 세대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적 자

아를 실현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사회적 참여 특성은 액티브 시니어는 지역사회 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사회자본을 형성한다(오민정, 2020; 

Litwin & Shiovitz-Ezra, 2011). 이들의 사회 참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

어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를 강화하고,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을 재

확인하는 행위로 기능한다. 특히 이들은 성장기 동안 산업화·민주화·정보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며 형성된 [표 2-4]와 같은 코호트적 특성(cohort 

characteristics)을 보인다. 이채원과 심혜정(2022)은 이를 시대적, 연령적, 문

키워드 핵심 가치 주요 특징

관리

(Bankable)

안정적 노후 

대비

소득과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부동산 등을 통한 자산 축적뿐 

아니라 금융 지식과 컨설팅을 활용해 노후 

자산을 유지·관리하려는 성향이 강화됨

사회관계

(Relation)

사회적 관계 

확대

종교, 동호회, 취미 모임 등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존 인맥을 확장하고 

가족과의 유대도 동시에 중시함

능동적 활동

(Active)

자기 계발과 

학습

규칙적 건강관리와 평생교육, 봉사활동,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주도적 생활을 

이어가며 성취와 의미를 추구함

가치 중심 소비

(Value 

consumption)

여가·문화 

소비

여행, 스포츠, 공연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며 고급 서비스와 프리미엄 

소비를 선호하고 외모 관리와 

라이프스타일에도 관심을 가짐

역할 탐색

(Occupation)

새로운 역할 

추구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경험을 살린 재취업이나 사회 

기여 활동, 창업 관련 교육과 정보 탐색에도 

적극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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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표 2-4] 액티브 시니어의 주요 코호트 특성

출처 : 이채원, 심혜정(2022)

이 코호트 특성은 액티브 시니어가 경제적·문화적 독립성과 더불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의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현

대 고령사회의 핵심 세대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적응 특성으로 액티브 시니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삶을 확장하는 세대이다. 스마트폰, 온라인 쇼핑, SNS, 금융, 콘

텐츠 소비 등 다양한 활동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며(최형임, 송인욱, 2020),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정보활용 능력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보

고된다(한희수, 정유경, 2024). 그러나 개인 간 디지털 역량과 태도의 차이로 

인한 내부 이질성(internal heterogeneity)이 여전히 존재하며(김정희, 2022), 

이는 정보격차 이론이 제시한 ‘성과 격차(Outcome Divide, 3차 격차)’의 현

실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특성은 본 연구의 핵

심 변수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디지털 정보활용은 1차 격차를 넘어선 실제 

사용(Usage)의 측면을 반영하며, 2차 격차(리터러시)를 통해 3차 격차(성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독립변수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2차 격차(Skills)의 중심으

로서, 정보 활용의 효과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다. 디지털 태도는 Van Dijk의 

동기적 접근(Motivational Access)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2차 격차에서 3차 

격차로의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액티브 시니

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고령층과는 차별적인 성향을 지니며, 급속한 경제 성

장과 문화의 발달 시대를 경험한 새로운 계층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이 관찰된

구 분 시대적 특성 연령적 특성 문화적 특성

긍정적 특성

경제적 부흥으로

높은 주도성,

배움의 욕구,

높은 경제력

나이 듦의 인식 변화

웰빙에 높은 관심

외모의 투자

자아 계발 욕구,

사회 참여 욕구,

높은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

부정적 특성
자아 성찰,

자기표현 부자유

은퇴 후

우울증 증가
사회, 문화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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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표 2-5]와 같이 설명하였다(우미경, 박태원, 2014).

[표 2-5] 기존 고령층과 액티브 시니어 비교

출처: 우미경, 박태원(2014) 

이 표는 액티브 시니어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을 통한 삶의 주체적 재구성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 자립, 사회적 참여, 디지털 역량을 

포괄적으로 발휘하여 자기 주도적 노화(self-directed aging)를 실현하는 집단

이며, 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태도는 정보격차 이론의 성과 단계

(Outcome Stage)를 긍정적으로 완화하고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

구 분 기존 고령층 액티브 시니어

생활 인식
안정과 현상 유지 중심, 변화

에 소극적

미래를 준비하며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는 합리적 태도

노년기 관점
인생의 마지막 시기, 종결적 

의미

새로운 인생 단계, 자기실현의 기

회로 인식

삶의 태도
절약 중심, 소극적 생활, 무관

심 경향

여가와 즐거움을 중시, 다양한 취

미를 추구

독립성 자녀나 가족에게 의존
자립적 생활을 강조, 사회적 제도

와 서비스 활용

노후설계 자녀 지원에 의존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노후 계획 

수립

가치관
‘노인은 노인답게’라는 전통적 

태도

연령과 상관없이 젊음을 지향, 세

대 간 경계 완화

레저관 단순한 시간 때우기 수준
여가 자체를 삶의 중요한 목표와 

가치로 인식

자산처분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자신을 위한 소비와 투자 비중 

확대

여행 형태 단체 중심, 효도 관광 위주
부부 중심의 여유 있는 여행 

선호

취미 생활 또래 집단과의 단순 교류
다양한 취미 활동, 타 세대와의 

교류 강조

생활 스타일
전통적이고 단순한 한국적 

생활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교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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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한다.

2.2 정보격차 이론    

2.2.1 등장 배경 및 이론적 토대

   정보격차 이론(Digital Divide Theory)은 정보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

보통신기술(ICT)의 불평등한 확산이 사회경제적 격차를 재생산한다는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정보기술이 사회적 평등을 촉진할 것이라는 낙

관론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ICT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형태

의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함이 드러났다(Norris, 2003; Van Dijk, 2005). 이

론의 기원은 지식격차 가설(Knowledge Gap Hypothesis)에 있다. 그들은 대

중매체를 통한 정보 확산이 사회 전체의 지식을 균등하게 향상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정보를 더 빠르게 습득함으로

써 지식 불평등이 심화한다고 주장하였다(Tichenor et al., 1970).

   이후 1990년대 후반, 미국 국가통신정보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은 Falling Through the Net 보고서

를 통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개념을 공식화하였다. 이 보고서는 ICT 

확산이 지역, 소득,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증

적으로 보여주며, 정보격차가 기존 사회 불평등의 새로운 표현임을 제시하였

다. 2000년대 초, 정보격차 논의는 단순한 기술 접근(access)을 넘어, 활용 능

력(skill)과 성과(outcome)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Hargittai(2002)

는 ‘제2수준 디지털 격차(second-level digital divide)’ 개념을 제시하여, 단순

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보다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고 이해하는

가의 문제, 즉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불평등의 핵심이라고 강조

하였다.

   Norris(2003)는 정보격차를 글로벌(global), 사회(social), 민주적

(democratic)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보 불평등이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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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통합과 시민 참여의 불평등으로 확장된다고 보았다. Warschauer(2004)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정보격차를 재해석하며, 언어·교육·문화·사회자본(social 

capital) 등 맥락적 요인이 ICT 활용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단순한 하드웨어 보급이 아닌, ‘유의미한 접근(meaningful access)’ 개념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Van Dijk(2005)에 의해 구조적으로 통합되었다. 그는 정보

격차를 사회경제적 자원의 불평등이 ICT 이용을 통해 순차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으로 보고, ‘자원 및 전유 이론(Resources and Appropriation Theory)’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동기적 접근(motivational access) → 물리적 접근

(material access) → 기술적 접근(skills access) → 활용 접근(usage access)의  

 4단계가 상호 연결되어 불평등이 누적되며, 최종적으로 성과 격차(outcome 

divide)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이후 Van Deursen & Van Dijk(2014)는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인터넷 

활용의 질적 차이가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성과(outcomes)와 역량

(capabilities)에 직접적이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

하였다. 한편 Van Dijk(2020)는 이와 같은 활용–역량 관계를 포함한 순환

적·상호작용적 모델(reciprocal model)을 이론적으로 정교화하며, 정보 활용이 

다시 기술 및 인지적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정

보격차는 단방향적 인과관계가 아닌 상호강화적(mutually reinforcing) 순환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격차 이론은 Tichenor et al.(1970)의 지식격차 가설에서 

출발하여, NTIA의 실증적 검증, Hargittai(2002)의 역량 중심 접근, 

Norris(2003)의 다양한 관점 확장, Warschauer(2004)의 사회문화적 해석, 그

리고 Van Dijk(2005)의 구조적 통합과 Van Deursen & Van Dijk(2014), 

Van Dijk(2020)의 활용–역량 확장을 거쳐 발전하였다. 이는 정보격차를 단

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자원·역량·태도·성과가 상호작용하며 재생산

되는 복합적 불평등 구조로 이해하도록 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2.2.2 개념적 정의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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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정보격차는 주로 1차 격차(First-level Digital Divide), 즉 물리적 접

근성(Access)의 차원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무(have or have-not)의 이분법적 관

점이었다. 그러나 ICT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물리적 접근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정보격차의 개념은 

1·2·3차 계층적 모델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표 2-6]와 같이 계층적 모델

을 이론 틀로 삼아,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라는 

최종 성과에 이르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표 2-6] 정보격차 계층적 구조와 수준 

출처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Hargittai(2002)는 2차 격차(Second-level Digital Divide)를 제시하며, 단순히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고 이해하는

가의 문제, 즉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중심으로 불평등을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검색 전략, 정보 판별 능력, 온라인 활동의 다양성 등 

사용의 질(quality of use)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

접하게 연관된다고 밝혔다(Hargittai, 2002).

   가장 최근에 논의되는 3차 격차(Third-level Digital Divide)는 성과 격차

(Outcome Divide)를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 사용으로 나타나는 실질적

인 삶의 변화, 즉 교육적 성취, 직업적 기회, 사회적 자본, 건강정보 접근 등

격차 수준 주요 개념 설명 대표 연구자

1차 격차
물리적 접근성 

(Access)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의 차이
Van Dijk(2005)

2차 격차
활용 능력 

(Skills)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정보를 탐색·활용하는 

능력의 차이

Hargittai(2002), 

Van Dijk(2005)

3차 격차
성과/결과 

(Outcome)

디지털 정보 활용을 통해 실제 

삶의 질, 사회경제적 지위, 

기회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

Helsper(2012),

Van Deursen & 

Helspe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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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다룬다(Helsper, 2012; Van Deursen & Helsper, 

2015). 본 연구가 액티브 시니어의 일상생활 만족도라는 최종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이러한 2차 격차(역량)에서 3차 격차(성과)로의 전환 과정

을 규명하려는 시도와 맥을 같이 한다.

2.2.3 정보격차의 확장과 심화 요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격차는 다양한 요인 간 상호작용하고 다

양한 관점에서 심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신기술은 정보 처리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며, 이에 따른 개인 간 역량 

차이가 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문조, 김종길, 2002).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활용 능력, 정보 수용

성, 사회적 참여 수준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박노민, 2024; 임정훈, 이

혁준, 이지훈, 2020).

   Van Dijk(2005)의 자원 및 접근 모델(Resources and Access Model)은 

정보격차를 동기적–물리적–기술적–활용적 접근의 누적적 과정으로 설명한

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러한 접근 간 관계가 일방적이 아니라, ‘활용 경험

(usage experience)’이 ‘기술적 역량(skill)’을 강화하는 순환적(cyclic)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Van Dijk, 2020; Lamberti, López, & Pandolfo, 

2024). 즉, 기술 사용의 경험이 역량을 향상하며, 향상된 역량이 다시 더 높

은 수준의 사용을 촉진하는 상호강화 과정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한 방향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Kolb(2014)의 경험학

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은 개인이 구체적 경험을 통한 학습 사

이클(구체적 경험 → 반성적 관찰 → 추상적 개념화 → 적극적 실험)을 통해 

역량을 개발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실제 ICT 활용 경험(usage)이 오

히려 디지털 역량(skill)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실증적 연구들은 “활용 → 역량”이라는 역방향 인과관계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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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gittai(2010)는 종단 연구를 통해 온라인 활동 경험이 디지털 기술 향상에 

이바지함을 실증하였다. Van Deursen & Helsper(2015)는 인터넷 활용 경험

과 디지털 역량 간에 양방향 관계(bidirectional relationship)의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고령층이 ‘learning by doing’ 방식을 통해 디지털 기능을 습득

하며, 실제 사용 맥락에서의 시행착오가 역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Wilson-Menzfeld, Gates, Moreland, Raw, & Johnson, 2023). 

그리고 Seifert & Cotten(2022)은 ICT 전유 이론(ICT Appropriation 

Theory)을 통해 고령층의 기술 수용 과정에서 사용 경험(usage context)이 역

량 인식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Bandura(1986)의 상호결정론(Reciprocal Determinism)은 행

동, 개인적 요인,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설명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정보활용(행동)과 디지털 리터러시(개인 역량)

는 단방향이 아닌 상호 강화(mutually reinforcing)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최근 Van Dijk(2020) 역시 역량(skill)과 활용(usage)의 순환적(reciprocal) 

관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 연구에 순환성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Van Dijk(2005)의 전통적 정보격차 이론을 고령층 맥락에서 

확장(extension)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학습 과정

에서 전통적인 “역량 → 활용” 경로뿐 아니라 “활용 → 역량” 경로도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이는 Van Dijk(2005)의 전통적 정보격차 

이론의 부정이 아니라, 경험학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과 상호결

정론을 포괄한 개념적 확장으로 볼 수 있다.

   

2.2.4 정보격차 이론의 포괄적 적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

   액티브 시니어는 이전 노년 세대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성과 활용 

의지가 높지만, 연령, 학력, 소득, 심리적 태도 등에 따라 상당한 이질성을 보

인다(김정희, 20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따라서 이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정보격차 이론의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 내부의 역량·태

도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Friemel, 2016; Seifert, 2020).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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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 계층적 격차 모델을 핵심 이론 틀로 삼아,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3차 격차, 성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역량 → 활용”이라는 한 방향 모델뿐만 아니라, “활용 → 

역량”이라는 순환적(reciprocal) 경로도 함께 고려한다. 이는 고령층이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향상하는 ‘learning by doing’ 학습 과정을 

반영한다(Seifert & Cotten, 2022; Wilson-Menzfeld et al., 2023). 

   또한 Van Dijk(2005)의 ‘동기적 접근’ 개념을 심리적 태도 차원으로 확장

하여, 디지털 태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한다. 긍정적인 디지털 태도는 정보 활

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실질적인 삶의 만족으로 전환되

는 과정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Choi & DiNitto, 2013; 

Urbina et al., 2022).

이처럼 본 연구는 정보격차 이론의 순환적 확장(reciprocal extension)을 시

도하며, 디지털 역량과 활용 간의 상호강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심리적·인지적 요인이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 규명하고, 고령층의 성공적 디지털 적응을 위한 정책

적·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디지털 정보활용    

2.3.1 등장 배경 및 이론적 토대

  

   디지털 정보활용(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개

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정보격차

(Digital Divide)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기 정보격차 논의는 주로 정

보통신기술(ICT)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즉 기술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간의 구분에 집중하였다(Selwyn, Gorard, Furlong, & Madden, 

2003). 그러나 기술 보급의 보편화에 따라 단순한 접근성만으로는 정보기술 

혜택의 불평등한 분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 연구 관심은 기술 접근을 넘어

서 실제 활용(usage)과 이용자의 역량(skills) 차이로 확장되었다(Van Di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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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정보 행동 연구 분야에서도 디지털 정보활용은 오랫동안 중요한 개념

으로 다루어져 왔다. Wilson(1997)은 정보 추구 행동을 목적 지향적이고 능

동적인 과정으로 정의하며, 정보 요구의 인식에서 시작하여 정보원 선택, 정

보 탐색, 정보 평가, 정보 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러

한 전통적 정보 행동 이론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액티

브 시니어의 경우 건강정보 추구(Chaudhuri, Le, White, Thompson, & 

Demiris, 2013)와 같은 특정 목적 지향적 정보 활용이 독립적인 생활 유지 

및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 정보활용은 세대별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공

공 참여나 경제활동 등 사회적 영역에서 세대별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요소

로 확인되었다(박선주, 김성준, 고정현, 권유진, 2020). 한편, 고령층 특히 액

티브 시니어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 활용은 독립적 생활 유지 및 

사회적 고립 방지에 필수적인 생존 역량으로 작용한다(Damant, Knapp, 

Freddolino, & Lombard, 2017). 따라서 디지털 정보활용은 고령층의 능동적 

사회 참여와 삶의 만족도 향상의 핵심 동력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상생

활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의 출발점이자 액티브 시니어의 주체적 삶을 가능

하게 하는 핵심 역량으로 이론화한다.

  2.3.2 개념 및 정의

   디지털 정보활용(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은 현대 사회의 핵심 역

량 중 하나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건강, 교통, 공공서비스, 금융, 교육,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접근(access)하고, 이를 탐색(search), 평가(evaluate), 가공(process), 생성

(create) 및 적용(apply)하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능력과 행동을 의미한다(박

선주 외, 2020; 최형임, 송인욱, 2020). 이러한 디지털 정보활용은 액티브 시

니어(Active Senior)와 같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려는 고령층에게 사회

활동, 대인관계, 문화생활, 경제적 여건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

한 기능을 수행한다(김정호, 강상훈, 2024; 정순둘, 이아영, 정지혜, 2023). 



- 22 -

   디지털 정보활용의 개념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확장되고 구체화 되고 

있다. 초기에는 정보에 대한 단순한 접근성이나 기술 활용 능력에 초점이 맞

춰졌으나, 점차 정보의 비판적 평가, 생산, 공유 등 심층적 능력까지 포함하게 

되었다(김시정, 최상옥, 2019; 민영, 2011). 미국 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도 디지털 정보활용을 정보와 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찾고 이해하며 평가하고, 생산 및 표현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

으로 정의하며, 정보 탐색에서부터 생산·공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Friemel(2016)은 디지털 정보활용 개념을 초기의 

단순한 접근성 중심 정의에서 확장하여, 디지털 기술의 사용 능력과 활용 방

식의 차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Seifert & 

Cotten(2022)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 이해, 분석, 공

유, 그리고 활용하는 일련의 능동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보았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활용이 능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촉진하는 요소로 이를 통해 고령층이 

사회 내에서 역할 정체성을 유지하고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강조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활용을 행동적·경험적 차원의 개념으로, "액티

브 시니어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행위의 빈도와 범위"로 정의한다. 이는 실제 사용 

행동(actual usage behavior)에 초점을 두며, 역량이나 숙련도와는 구분된다. 

즉, "얼마나 자주, 얼마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의 문제이지,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정의는 기존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지지가 된다. Van Deursen & Helsper(2015)는 디지털 활용을 "디지털 기술

을 사용하는 실제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활용 빈도, 활용 영역, 활용 목적으

로 측정하였다. 최형임과 송인욱(2020)은 한국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활용을 "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행동"으로 조작화 

하였으며, 이는 리터러시(역량)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디지털 정보활용은 행동적·양적 차원(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에 초점을 

두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는 역량적·질적 차원(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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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매일 온라인 뉴스를 검색하는 것은 "활용"

이지만, 뉴스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정보를 종합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

은 "리터러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개념은 상호보완적이지만 명확히 구분

되는 독립적 구성개념이다. 이는 기술 접근성(access)을 기본 전제로 하되, 실

제 사용의 빈도와 활용의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보격차 이론의 관점에

서 볼 때, 이는 Van Dijk(2020)가 제시한 정보격차의 심화 단계 중 '활용

(usage)' 단계에 해당하며, 후속 단계인 역량(skills)과 성과(outcome)로 나아

가는 출발점이 된다.

  2.3.3 구성요소 및 특성

   디지털 정보활용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지닌 활

동이다. Schehl, Leukel, & Sugumaran(2019)은 고령층의 인터넷 사용 행태

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화하였다. 첫째, 정보적 

활동(Informational Activities)은 뉴스 검색, 날씨 확인, 건강 정보 탐색과 같

이 정보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둘째, 사회적 활동(Social 

Activities)은 이메일, 메신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소통과 관계 유지를 목

표로 하는 활동이다. 셋째, 도구적 활동(Instrumental Activities)은 온라인 쇼

핑, 금융거래, 예약 서비스 등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의 

활동을 지칭한다.

   이러한 활동 유형들은 고령층의 디지털 환경 적응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바지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은 이러한 일반적 유형을 기반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성을 

보인다.

   첫째, 상호 관련성이다. 디지털 정보활용은 단일 기술의 숙련이 아니라, 

정보의 검색·판단·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상호 연계된 포괄적 역량이다. 이

는 단순한 기기 조작 능력을 넘어, 정보를 활용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재구

성하며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인지 및 기술적 능력을 요구한다(김유나, 변

은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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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능동성과 목적 지향성이다. 이는 수동적 정보 수용이 아니라, 개인

의 목표와 상황에 맞추어 정보 활용 방식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적극적 활동

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며, 그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권선희, 2023). 

   셋째, 심화와 다양성이다. 디지털 정보활용을 ‘이용의 폭’(다양성)과 ‘이용

의 깊이’(심화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폭은 다양한 유형의 디지

털 서비스 사용 여부를, 깊이는 정보생산·사회참여·경제활동 등 고부가가치 활

동을 포함한다(김명일, 김영선, 엄사랑, 2020). 이는 단순히 정보를 읽는 것을 

넘어 온라인 활동,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같은 참여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민영, 2011). 

   넷째, 맥락 의존성이다. 연령, 교육 수준, 디지털 태도, 기술 경험 등 개인

적·사회적 요인이 활용의 질과 범위를 결정하며, 특히 고령층은 세대 특성과 

기술 수용 태도의 한계로 인해 활용 방식에 제약받을 수 있다(권선희, 2023). 

따라서 디지털 정보활용은 모든 개인에게 같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정

지혜, 정순둘, 2024).

  2.3.4 선행연구

   디지털 정보활용은 단순한 정보 접근을 넘어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디

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핵

심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에 따라 여러 학자는 디지털 정보활용이 고령

층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 및 일상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또한 디지털 정보활용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이 디지털 환경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얻는 데 필수적인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에 접

근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호 

관련성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활용은 개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특히 액티브 시니어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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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구로, 박선주 외(2020)는 디지털 정보활용을 공공 참여, 경제활동, 

네트워킹, 생활 서비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세대별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정보활용이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령층에서는 경제활동 영역의 활용이 삶

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밝혔다.

   김명일 외(2020)의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활용 유형을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구분하고, 유형별로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 정보 활용 유형에 속하는 

고령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디지털 

활용 수준의 차이가 고령층 삶의 안녕과 만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최형임과 송인욱(2020)은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 능력과 삶의 만족

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노

인의 디지털 정보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는 자기효능

감을 통해 매개적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디지털 활용이 단순한 

기술적 사용을 넘어 심리적 자원과 결합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함을 시사한

다.

   윤희정, 신혜리, 김영선(2020)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디지털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으며, 사회

적 자본이 이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

털 정보활용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결합할 때 삶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Niehaves & Plattfaut(2014)는 독일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와 정보 활용 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령층의 디지

털 정보 활용은 연령, 교육 수준, 사회적 지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디지털 활용도가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으로 이바지함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Tang, Jin, Zhang, & Wang(2022)

은 중국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과 사회적 연결, 심리적 웰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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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디지털 정보활용은 

사회적 네트워킹 매개효과를 통해 고령층의 행복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활용이 항상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

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허위정보 노출, 디지털 스트레스 등은 오히

려 삶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다(Baek, Choi, & Kang, 2025). 특히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높거나 정보 판별 능력이 부족한 고령층의 경우, 디지

털 정보활용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활용 빈도

를 넘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 역량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

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검증하고, 동시에 디지

털 리터러시의 매개경로와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디지털 정보활용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조건과 메커니즘

을 규명하고자 한다.

2.4 디지털 리터러시    

2.4.1 등장 배경 및 이론적 토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1990년대 Gilster(1997)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후, 정보격차 논의가 ‘접근’에서 ‘활용’으로 심화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난 핵심 개념이다. Hargittai(2002)는 기술 접근성 유무를 다루

는 ‘1차 수준의 디지털 격차’를 넘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의 차

이에서 발생하는 ‘2차 수준의 디지털 격차(second-level digital divide)’를 제

시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바로 이 ‘역량 격차(skills divide)’의 중심에 있

으며, 동일한 기술 접근성을 가진 개인들 사이에서도 정보 활용의 성과가 다

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기제이다.

   Kellner(2002)는 이러한 Gilster의 관점을 더욱 확장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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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양한 미디어와 정보 형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생산하는 능력, 즉 다

중적 문해력(multiliteracies)으로 개념화하였다. 이후 Ferrari, Punie, &  

Redecker(2012)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보 활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 디지털 콘텐

츠 제작 능력, 온라인 안전성 인식,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영

역으로 분류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 시민에게 요구되는 상호 관련성 역

량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며, 문제 

해결과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Falloon, 2020). 김유나와 변은지(2021)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비판적 정보 평가 능력, 디지털 안전성 인식이 사회

적 참여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김학실과 심

준섭(2020) 역시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회활동 참여와 심리적 안녕감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술적 숙련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하는 역량임을 뒷

받침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적 디지털 리터러시 배경을 바탕으로, 액티브 시니

어 세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윤리적이

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때,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궁

극적으로 일상생활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격차 이론을 기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다양한 관점 역량이 액티

브 시니어의 디지털 사회통합과 삶의 질 증진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를 심층

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4.2 개념 및 정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며, 평가하고,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Pangrazio, 

2016). 이는 정보의 탐색, 구성, 소통, 비판적 분석, 문제 해결 능력을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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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합적 개념으로서, 단순한 기술 숙련을 넘어선 인지적·사회적 역량을 포

함한다(Ferrari et al., 2012).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시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DigComp)’는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적 틀로 평가된다. DigComp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attitudes)의 통합

체로 규정하며, 이러한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발휘된다고 본다(Carretero, Vuorikari, & Punie, 2017). 특히 이 프레임워크

에서 ‘태도’가 역량의 핵심 구성요소로 명시된 점은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디

지털 태도와 개념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창의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기술적·사회적 역량의 통합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정보활용(사용 행위)과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숙련되게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액티브 시니어가 디지

털 기기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평가·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포괄적 역량"으로 정의된

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숙련(operational skills)을 넘어, 인지적 판단력(정보 

평가), 전략적 활용 능력(문제 해결), 사회적 참여 능력(의사소통)을 모두 포

함하는 다양한 관점의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측정 도구에서도 명확히 반영된다. 디지털 정보활용

은 "귀하는 지난 한 달간 온라인 쇼핑을 몇 번 하셨습니까?" 같은 빈도 기반 

문항으로 측정되는 반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귀하는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얼마나 잘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같은 역량 평가 문항으로 측정된다

(Hargittai & Hsieh, 2012; Van Deursen, Helsper, & Eynon,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은 "디지털 정보를 자주 사용하는 행위(활

용) → 디지털 환경에서의 숙련도와 판단력 향상(리터러시) → 일상생활의 만

족도 증대(성과)"라는 행동→역량→성과의 명확한 인과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

며, 이는 개념적 중복이 아닌 순차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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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기술적 숙련을 넘어 인지적, 사회적, 비판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으로, 정보격차 이론에서 제시된 ‘역량(skills)’ 단계에 해당한다(Van Dijk, 

2020).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액티브 시니어가 디지털 정보를 능동적으

로 활용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핵

심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4.3 구성요소 및 특성

   디지털 리터러시는 상호 작용성 구조를 지닌 역량으로,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다. Martínez-Bravo, Sádaba-Chalezquer, & Serrano-Puche(2020)는 

21세기 역량 프레임워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

심 차원으로 기능적·조작적 차원, 인지적·정보적 차원, 그리고 비판적·평가적 

차원을 도출하였으며, 이 세 차원은 특히 액티브 시니어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다.

   첫째, 기능적·조작적 차원(Functional/Operational Dimension)은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조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스마트폰 터치 조작, 앱 실행 및 종료, 인터넷 검색창 사용, 문자 입력 

등 기초적인 조작 기술을 포함한다(Carretero et al., 2017). 이는 디지털 환

경 접근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둘째, 인지적·정보적 차원(Cognitive/Information Dimension)은 디지털 정

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며,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평가하는 역량을 의미한다(Kang, Baek, Chu, & Choi, 2023). 액티브 시

니어 에게는 건강정보, 복지 정보, 금융 정보 등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정

보 탐색 역량이 요구되며, 허위정보와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판별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Yunita, Herdiani, & Eliyanto, 2025).

   셋째, 비판적·평가적 차원(Critical/Evaluative Dimension)은 디지털 콘텐츠

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보의 출처와 의도를 평가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층적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Polizzi, 2025). 액

티브 시니어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허위정보나 금융 사기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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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판별하는 비판적 리터러시가 자산 보호와 건강 유지에 직결된다.

   요컨대,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능적·조작적 차원에서 시작해 인지적·정보적 

차원을 거쳐 비판적·평가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단계적이고 누적적인 역량 구

조를 가진다(Van Deursen & Helsper, 2015). 액티브 시니어에게 이러한 리

터러시의 확장은 단순한 기술 적응이 아니라, 자기 통제감(self-control), 사회

적 연결(social connectedness), 삶의 의미 부여(sense of purpose)를 강화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각 구성요소는 본 연구

의 연구 모형에서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 경로 변수(core mediating variable)로 기능하며,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을 실현하는 기초 토대를 제공한다.

  2.4.4 선행연구

   고령층, 특히 액티브 시니어 세대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한 정보 접

근 능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디지털 환경이 개인의 사회적 참여, 경제적 

기회, 심리적 웰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는 고령층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지안과 유

재원(2018)은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

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이 고령층의 자존감, 사회적 소속감, 심리적 안정성 증

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Bae(2022)는 60세 이상 한국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보 추구, 

사회적 상호작용 등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미침을 검증하였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보장되지 않으며, 기술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 역량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긍정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윤혜진(2022)은 뉴노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노인의 여가생활 다양성과 삶

의 만족도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하였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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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기술을 통한 여가 활동 참여는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 감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

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이 정보 활용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확대, 심리적 안정성 증진에도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윤혜진, 임주애, 노은비, 최은영, 진종선, 이

금주, 차재희, 전지현, 남은우, 2023).

   박정인(2023)은 장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자기효능감, 긍정적 디지털 태도, 기술 접근성

이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 변인임을 밝혔다. 이는 액티브 시

니어 세대가 디지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사

용법 습득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를 함양해야 함

을 시사한다.

   또한, 황만수(2023)는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한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사

용성 연구에서, 고령층이 디지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

순한 조작 편의성을 넘어, 정보 탐색, 문제 해결, 온라인 위험 인식 등 상호 

관련성 능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사

회에 통합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어야 함을 뒷받침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

시가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적 구실

하고 정보격차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액티브 시니어의 디

지털 사회 참여와 삶의 질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다.

2.5 디지털 태도    

2.5.1 등장 배경 및 이론적 토대

   디지털 태도(Digital Attitude)는 정보격차 현상을 기술적·구조적 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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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

였다. 정보격차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같은 수준의 물리적 접근

성과 기술적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실제 활용과 성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현

상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내적 요인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디지털 태도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배경은 정보시스템 분야의 기술 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이다(Davis, 1989). TAM은 사용

자의 기술 수용 의도가 기술에 대한 '태도(attitude)'에 의해 결정되며, 이 태

도는 다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이라는 두 가지 핵심 신념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한

다. 이 모델은 기술 수용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신념, 즉 태도의 결정적 역할을 이론화하였다.

   정보격차 이론의 맥락에서 디지털 태도는 Van Dijk(2005)가 제시한 '동기

적 접근성(motivational access)'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Van Dijk는 정

보격차가 발생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술에 대한 흥미, 긍정적 태도, 사

용 의지 등 심리적 요인의 차이라고 보았다. 즉, 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학습 동기가 부족하면 물리적 접근성이나 기술적 역량이 갖추어져도 실제 활

용과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고정현 외, 2021). 따라서 긍정적인 

디지털 태도는 정보격차 해소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자, 기술 활용의 효과

를 극대화하는 촉진 요인으로 이론적 중요성이 있다.

   특히 고령층에게 디지털 태도는 기술 수용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장벽 또

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Young, Willis, Cameron, & Geana(2014)는 고

령층이 기술의 유용성은 인정하면서도 학습의 어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

움 때문에 실제 사용을 주저하는 "기꺼이 하지만 원치 않는(willing but 

unwilling)" 태도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고령층의 기술 채택이 단순히 

기술의 기능적 측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상호 관

련적이고 양면적인(ambivalent) 심리 상태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태도는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활용을 촉진하

거나 저해하는 중요한 조절변수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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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개념 및 정의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기술 및 기기와 관련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

적 평가, 감정, 신념의 총체"를 의미한다(Guner & Acarturk, 2020). 이는 인

지적 요소(기술에 대한 신념과 지식), 정서적 요소(기술에 대한 감정), 행동적 

요소(기술 사용 의향)로 구성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기술 수용 행동을 형성한다(Niehaves et al., 2014). 전통적인 태도 이론에 따

르면, 태도는 인지적 요소(기술의 유용성 및 용이성에 대한 신념), 정서적 요

소(기술 사용 시 느끼는 즐거움 혹은 불안감), 그리고 행동적 요소(기술 사용 

의도)로 구성되며, 이들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기술 관련 

행동을 결정한다(Ajzen, 2011). 또한 Knezek & Christensen(2018)은 정보통

신기술(ICT) 관련 태도와 역량을 인지, 정서, 행동 영역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며, ICT 활용 과정에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태도가 단순한 기술 수용 의지를 넘어서 개인의 인지적 신

념, 정서적 반응, 그리고 행동적 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 개념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태도는 "액티브 시니어가 디지털 기술 및 기기에 대

해 가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감정, 신념의 총체"로 조작적 정의하며, 

이는 디지털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 기술 사용에 대한 자신감 및 

편안함과 같은 정서적 반응,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용하려는 행동 

의도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Van Dijk(2005)의 정보격차 이론

에서 제시된 '동기적 접근(motivational access)'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기술

에 대한 태도적 개방성, 자기효능감, 학습 의지 등의 내적 요인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변수임을 반영한다.

  2.5.3 구성요소 및 특성

   디지털 태도는 변수 간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구성물이며, 그 구조를 설명

하는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은 디지털 기술이 자신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



- 34 -

한다(Davis, 1989). 고령층의 경우,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 독립적 생활 유지 

등 실질적 필요와 연결될 때 지각된 유용성이 높아지며, 이는 긍정적 태도 형

성으로 이어진다(Chen & Chan, 2014). 둘째,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고령층은 인지 능력 저하, 신체적 변화로 인

해 새로운 기술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연령 친화적 디자인

(age-friendly design)이 사용 용이성 지각에 중요하다. 셋째, 기술 불안

(Technology Anxiety)은 디지털 기술 사용 시 경험하는 걱정, 두려움, 긴장을 

의미하며, 디지털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낮은 자기효

능감, 이전의 부정적 경험, 복잡한 기술 특성,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이 기술 

불안을 증가시킨다. 넷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디지털 기술을 성공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97). 이는 긍

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지속적 사용을 촉진하는 핵심 

심리 자원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고령자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Lin, 2025).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태도는 다음의 특성을 보인다. 첫째, 양가성

(ambivalence)이다. 고령층은 디지털 기술의 편의성을 인식하면서도 기술 사

용으로 인한 위험성(개인정보 유출, 사기 피해 등)을 동시에 우려한다

(Lehtinen, 2023). 둘째, 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self-efficacy)이다. 이전의 기

술 학습 경험과 성공 경험이 현재 기술에 대한 자신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Bandura, 1977). 셋째, 사회적 규범의 영향(subjective norm)이다. 

가족 구성원, 친구, 의료인 등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의 긍정적 권유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Davis, 1989).

  2.5.4 선행연구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하는 중요한 심리적 변수로 작용한다. 즉, 같은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

유하더라도, 디지털 기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 개인은 이를 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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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더 크게 경험하는 반면, 부정적 태

도를 가진 개인은 리터러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Kim, H. M(2025)은 디지털 기술 태도와 기기 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디지털 역량과 외적 지원, 연령과 상호작용 구조

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긍정적 디지털 태도

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역량과 태도가 상호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이수와 최예나(2020)는 지역주민의 디지털 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사회

적 참여는 삶의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집단

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리터러시가 참여의 질을 향상

하고, 참여를 통한 만족감을 증폭시키는 조절 역할을 보여준다.

  김윤정(2025)은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에서 지각하는 위험이 

태도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액티브 시니어 집단은 위험 인식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려

는 경향이 강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액티브 시니어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높은 

적응성과 심리적 개방성을 보이는 집단임을 시사한다.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는 자기효능감 이론(Self-Efficacy Theory)과 사회

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Lin(2025)은 고령층

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에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

기효능감이 높은 고령층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

고 지속해서 사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긍정적 태도가 단

순히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

능함을 의미한다.

   Yoon, Lee, Kim, Kim, & Jun(2021)은 고령층의 기술 불안이 기술에 대

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연령 친화적 환경(age-friendly 

environment)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 친화적 환경이 조성

되면 기술 불안이 높더라도 기술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적 지원이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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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

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태도가 조절변수로 작용하는

지를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 액티브 

시니어는 자신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 탐색, 

사회적 연결,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며, 이는 일

상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반면, 부정적 태도를 가진 경우 같은 수준

의 리터러시를 보유하더라도 기술 불안, 회피 행동, 제한적 사용으로 인해 리

터러시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다. 이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함께 

검증하는 모형의 핵심 논리이며, 디지털 태도가 '디지털 리터러시 → 일상생

활 만족도' 경로의 강도를 결정하는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로 기능함

을 의미한다.

  2.5.5 디지털 태도의 이론적 위치와 조절효과 정합성 

   본 연구는 디지털 태도를 디지털 리터러시가 일상생활 만족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조절변수로 설정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디지털 태도를 

주로 "접근 및 역량 형성 단계"의 동기적 요인으로 다룬 것과 차별화되는 접

근이며, 다음의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다. 기존 정보격차 이론과 기술수용모델

에서 태도는 주로 동기적 접근성(motivational access)으로 다루어졌다(Davis, 

1989; Van Dijk, 2005). 즉, "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 → 기술 사용 의도 

→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의 촉진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디지털 태도가 기술 수용 의도(behavioral intention)와 초기 

사용(initial us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Gonzále, Ramírez, & 

Viadel, 2012; Venkatesh & Davis, 2000)).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태도의 역할이 초기 수용 단계를 넘어, 역량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조절 작용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Guner & Acarturk, 2020; Zambianchi & Carelli, 2018). 특히 고령층의 경

우, 기술에 대한 불안감, 자기효능감, 유용성 인식 등의 심리적 요인이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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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실제로 활용할지와 그 효과를 어떻게 인식할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다(Czaja, Charness, Fisk, Hertzog, Nair, Rogers, & Sharit, 2006). 본 연구

는 이러한 최근 연구 흐름에 기반하여, 디지털 태도를 "역량 → 성과" 전환 

단계의 심리적 증폭 요인으로 개념화한다. 즉, 동일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을 보유하더라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그 역량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동기가 높고, 역량 활용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일상생활 만족도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를 "디지털 리터러시 → 일상생활 만족

도" 경로에 설정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의 적용이다

(Davis, 1989). TAM은 기술 수용 의도(Behavioral Intention to Use)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태도(Attitude)"를 제시했다. 즉, 기술의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과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태도가 실제 기술 활용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의 확

장은 단순히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 이미 보유한 역량(디지털 리터러시)

이 실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환되는가는, 그 기술에 

대한 태도(긍정성, 신뢰, 자신감)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정이다.

   둘째, 자기효능감 이론(Self-Efficacy Theory)의 적용이다(Bandura, 1997).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신념(Self-Efficacy)이 높을수록, 실제로 그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더 

오래가며, 더 큰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의 적용은 액티브 

시니어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이 역량에 대한 자신감

이 낮거나 기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 역량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반대로 긍정적 태도와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

람이라면 동일한 역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큰 만족도 향상을 달

성할 수 있다.

   셋째, 정보격차 이론에서의 "Motivational Access" 개념의 적용이다(Van 

Dijk, 2005). Van Dijk는 정보 접근성을 단순 물리적 문제로만 보지 않았으

며, 개인의 동기와 심리적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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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있고 역량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려는 심리적 동기(동기적 접근, 

Motivational Access)가 없으면 실제 활용과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개념

이다. 본 연구에의 적용은 디지털 태도는 "역량 → 만족도" 경로에서의 심리

적 동기 요인으로 작동하며, 이 동기 요인에 따라 동일한 역량이 서로 다른 

성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조절효과의 학술적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 학습 

의지, 기술 불안 부재 등을 포함한다. Hayes(2017)가 설명한 조절효과

(moderation)의 논리에 따르면,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강도나 방향을 변화시킨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더라도 디지털 태도가 

부정적이면(예: 기술 불안, 변화 저항) 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반대로 디지털 태도가 긍정적이면 리터러시의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실증적 근거로 Urbina et al.(2022)는 스페인 고령층

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기술 활용과 웰빙 간 관계를 

조절함을 실증하였다. Carretero et al.(2017)는 디지털 역량의 구성요소로 지

식,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attitudes)를 포함하며, 태도가 역량의 발휘 수준을 

조절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절효과 설정은, 디지털 태도를 단순히 "기술 수용 동

기"로만 보는 전통적 관점을 넘어, "역량을 삶의 만족으로 해석·전환하는 심리

적 증폭 요인"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이는 기존 정보격차 이론에서 상대적으

로 덜 다루어진 심리적 조절 메커니즘을 명시적으로 포괄함으로써, 이론의 설

명력을 확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2.5.6 긍정적 디지털 태도를 가진 액티브 시니어의 프로파일(Profile)

   본 연구는 디지털 태도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

를 조절하는 핵심 변수임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들

을 종합해 볼 때, 높은 성과를 견인하는 ‘긍정적 디지털 태도’를 보유한 액티

브 시니어 집단은 다음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심리·행동적, 사회적 특징을 가

진 것으로 구체화(Profiling)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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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인구통계학적으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원 보유형(Resource-rich)’ 특성을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낮

을수록(50대>60대>70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용성과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

며(오민정 외, 2023),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와 태도

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권오균, 2023). 이는 고학력·고소득 액티

브 시니어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인지적 여유와 기기를 구매할 경제적 자

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고령층이 여성보다 

디지털 정보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높아 긍정적 태도 형성에 유

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된다(안지민, 이현주, 2025).

   둘째, 심리·행동적 차원에서 이들은 ‘높은 기술 자기효능감(High 

Technology Self-Efficacy)’과 ‘낮은 기술 불안(Low Technology Anxiety)’을 

보인다. 긍정적 태도를 가진 집단은 “나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룰 수 있다”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유하고 있다(김정호, 강상훈, 2024; Bandura, 1997). 이

들은 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오류를 실패가 아닌 해결 가능한 도전으로 인식

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특

성을 보인다. 또한, 초기 스마트폰 사용이나 온라인 거래와 같은 경험에서 긍

정적인 성취를 경험한 집단일수록 이후의 기술 수용 태도가 호의적으로 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Urbina et al., 2022).

   셋째,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이들은 ‘디지털 사회자본(Digital Social 

Capital)’이 풍부한 집단이다. 디지털 태도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긍정적 태도를 가진 시니어는 가족(자녀, 손주)이나 동년배로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실질적 도움과 정서적 지지받는 경향이 있다(전제

아, 김경화, 2024). 또한, 이들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

결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통해 태도를 긍정적으로 강화해 

왔다(윤혜진 외, 2023).

   종합하면, ‘긍정적 디지털 태도’를 가진 액티브 시니어는 인구통계학적 자

원을 갖추고,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무장하며, 풍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활

용하는 ‘능동적 디지털 주체’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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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상생활 만족도   

2.6.1 등장 배경 및 이론적 토대

   일상생활 만족도(Daily Life Satisfaction)는 개인이 자신의 일상적 삶에 대

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인지적 평가 차원을 대표하는 개념이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기 삶의 조건을 이상적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전반적 평가로서, 긍정 정서나 부정 정서와 같은 

정서적 요소와 구별되는 인지적·평가적 개념이다(Pavot & Diener, 2008).

   고령층의 생활 만족도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와 활동적 노화

(active aging)의 핵심 지표로 간주한다. Fisher(1992)는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가 개념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고령층 자신이 생각하는 성

공적 노화의 핵심 요소가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감이라고 보고하였다. 세계보건

기구(WHO)가 제시한 활동적 노화 개념도 단순한 건강 유지를 넘어, 일상생

활의 질과 만족감을 강조한다(Marsillas, De Donder, Kardol, Van 

Regenmortel, & Dury, 2017). 이러한 관점은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의 

주장과도 일치한다(Havighurst, 1961). 즉, 노년기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

고 적극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는 이러한 ‘활동성’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집단으로, 신체적·사회적 활동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참여와 정보활동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노년상으로 정의된다.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환경에서 일상생활 만족도는 단

순한 개인적 심리 상태를 넘어,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의 결과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즉, 디지털 정보활용 능력과 리터러시 수준이 개인의 사회적 

연결, 자율성,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형성한다(김반야, 권종실, 2022). 결국, 액티브 시니어의 일

상생활 만족도는 전통적 노화 이론(성공적·활동적 노화)과 현대적 디지털 포

용 이론이 융합된 개념적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건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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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정보활용을 통한 자율적 삶의 실현과 사

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이를 통한 주관적 안녕감의 증진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2.6.2 개념 및 정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조건과 경험 전반에 대

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의 빈도나 강도와 같은 정서적 차원과는 구별되며, 개인이 설정한 이상적인 

기준과 실제 삶의 조건을 비교하여 내리는 전반적인 인지적 판단을 의미한다 

(Diener et al., 1985). 또한 일상생활 만족도는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유

사하지만 구별되는 개념이다. 삶의 질이 건강, 경제, 환경 등 객관적 조건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일상생활 만족도는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

와 만족감을 의미한다(Ziolkowski, Blachnio, & Przepiorka, 2015). 즉, 동일

한 객관적 조건에서도 개인의 기대, 가치관, 비교 준거에 따라 일상생활 만족

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단순히 경제적 안

정이나 신체적 건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의 지속, 여

가 및 문화 활동 참여, 디지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일상

에서 자율성, 효능감, 관계성을 충족시키며,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M, 2020).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만족도를 "액티브 시니어가 자신의 일상적 삶

의 조건과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는 Diener et al.(1985)의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의 개념적 틀에 기반하되, 본 연구의 대상인 액티브 시니어의 

다양한 일상생활 맥락, 즉 건강, 사회관계, 경제활동, 여가 등 다양한 생활 영

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6.3 구성요소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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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만족도는 단일한 감정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 영역(life domain)

에 대한 개별적인 만족도가 통합되어 형성되는 상호작용적인 평가이다. 노년

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방대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결정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구

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첫째, 건강 상태(Health Status)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노년기 삶의 만

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예측 변수이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독립성 유지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Papi & Cheraghi, 2021). 둘째, 사회적 관계 및 지지(Social 

Relations and Support)는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얻

는 정서적, 도구적 지지는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소속감을 증진해 삶의 만족도

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Nguyen, Taylor, Chatters, & Mouzon, 2016). 셋

째, 자율성과 독립성(Autonomy and Independence)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

을 가지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은 노년기 

자아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신체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자

율성이 보장될 때 만족도는 높게 유지될 수 있다(Steckermeier, 2021). 넷째, 

경제적 안정(Economic Stability)은 안정적인 소득과 자산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원하는 사회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

써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Han & Hong, 2011). 다섯째, 의미 있

는 활동과 사회 참여(Meaningful Activity and Social Participation)는 은퇴 

이후에도 자원봉사, 취미 활동, 학습 등 의미 있는 역할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삶의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고립감을 해소하여 만족도를 높인다(허준수, 

조승호, 2017).

   또한 일상생활 만족도의 핵심 특성은 주관성과 안정성이다. 만족도는 객관

적인 삶의 조건(예: 소득,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 조건을 어떻게 인식하

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Pavot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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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선행연구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은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

으며,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디지털 플랫폼 등 디지털 정보활용은 일상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정보 

접근과 처리의 속도를 혁신적으로 향상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여가 

활동, 건강관리, 공공서비스 이용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변화를 일으키며 일

상생활 만족도에 구조적인 영향을 준다.

   김명용(2018)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이 

단순한 정보 활용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연결성 강화에 이바지함으

로써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기기가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함을 시사한

다. 더불어 그는 스마트폰 활용을 통해 노인이 동호회, 종교 모임, 사회봉사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 또한 

확인하였다.

   김반야와 권종실(2022)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기기 이용성과가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즉,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이 향상될수록 개인은 다양한 정보와 자

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는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만족도를 향상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격차가 

단순히 기술의 유무 차원을 넘어, 삶의 질 격차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신혜리, 윤태영, 김수경, 김영선(2020)의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술 

활용이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보여준다. 팬데믹으로 

인해 복지관, 종교시설 등 오프라인 기반 사회 참여 경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 방식은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망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 이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는 이러한 변

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 고립과 생활 불편을 경험하면서 일상생활 만족

도 저하를 겪는 경향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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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Ferraro, & Kim(2021)은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온라인 활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은 집단일수록 우울감 감소

와 만족도 향상에 더 큰 효과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사회적 자원이 부

족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이 보완적 수단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며, 기술 활용 

능력이 개인의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Hargittai & Dobransky(2017)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디지털 

역량과 사용의 다양성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

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고령층의 기술 수용성과 실제 활

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연결성과 자아 존중감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 결과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 자체보다, 이

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더 결정적인 변수임을 강조한다.

   김은경(2024)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인정 경험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자원봉사, 종교활동, 동호회 참여 

등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고령층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액티브 시니어의 대표적인 특성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사회 

참여 행위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결과적

으로 디지털 역량은 액티브 시니어의 사회적 활동 유지 및 확장에 이바지하

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활용 및 리터러시와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는 활발

하게 연구됐다. 디지털 정보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최형임, 송인욱, 2020), 특히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이 일상생활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두래, 강상훈, 2023).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

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디지털 

역량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고령층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필

수적인 요소임을 입증한다(오지안, 유재원, 2018).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하여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가 

디지털 태도에 의해 조절된다는 포괄적 모형을 제시한다. 즉, 디지털 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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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정보 활용 경험이 효과적인 정보 탐색·평가·활용 역량(디지털 

리터러시)으로 발전할 때, 이는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 자율적 생활 유지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성과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 액

티브 시니어는 이러한 효과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

2.7 주요 변수 간의 관계    

2.7.1 디지털 정보활용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계

   디지털 정보활용(Usage)과 디지털 리터러시(Skills)의 관계는 정보격차 이

론(Van Dijk, 2020)에서 1차 격차(활용)가 2차 격차(역량)로 전환되는 핵심 

경로이다. 선행연구들은 활용 경험 자체가 역량을 함양하는 학습 과정

(experiential learning)으로 기능함을 지지한다. 즉, 고령층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정보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리터러시)이 향상되거

나(전제아, 김경화, 2024), 스마트폰 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활용 경험이 리터

러시를 향상한다는 연구(윤혜진 외, 2023) 등이 [표 2-7]와 같이 설명하였다.

[표 2-7] 디지털 정보활용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계 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결과

전제아, 

김경화 

(2024)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참여 경험 심층 인터뷰

교육(정보활용)을 통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리터러시)이 

향상되고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사회적 관계 확대를 경험함. 

신민주 

(2024)

여성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참여 경험 사례연구

교육 참여(정보활용)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리터러시)과 긍정적 인식 

변화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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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2.7.2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의 관계 

   디지털 정보활용(Usage)이 일상생활 만족도(Outcome)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정보격차 이론의 3차 격차, 즉 성과 격차(Outcome Divide)와 직결된

다. 선행연구들은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실질적

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만족도를 향상한다고 보고한다(김명용, 

2018). 디지털 정보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최형

임, 송인욱, 2020), 적극적 정보 활용 유형에 속하는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김명일 외, 2020) 등이 [표 2-8]와 같이 설명

윤혜진 

외 

(2023)

노인
스마트폰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효과 평가

스마트폰 교육(정보활용)이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효과적으로 향상하며, 디지털 

활용 능력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김수완, 

이성숙

(2022)

노인

노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현황 

분석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정보활용)이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활용 

능력(리터러시)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설진아

(2024)
노인

디지털 미디어 제작 

교육을 통해 노년층의 

정보활용 과정과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양상 탐색

디지털 정보활용 활동이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적 

참여 의식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윤민아, 

한유진, 

김호 

(2021)

노인

신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활용 능력과 리터러시 

변화를 분석함.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데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정보 제공 

프로젝트(정보활용)가 이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리터러시)에 

이바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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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표 2-8]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 관계 연구

출처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2.7.3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

연구자

(연도)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결과

오지안, 

유재원

(2018)

노년층

디지털 리터러시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인층의 디지털 

리터러시(정보활용 능력)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최형임,

송인욱 

(2020)

노인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인의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김명일 

외 

(2020)

중고령자
디지털 정보 활용 유형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검증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적극적 

활용 집단이 만족도 높음). 
안태숙, 

유영주, 

(2024)

노인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의 디지털 역량(정보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김판수, 

김희섭, 

이미숙 

(2014)

고령층

고령층의 정보 활용 

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됨을 확인. 

최순화 

(2022)

여성 

고령층

여성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활용과 삶의 만족도 

연구

디지털 정보 활용이 여성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한명희 

(2023)
노인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정보화 역량에 따른 삶의 

만족도 분석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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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차 격차(역량)가 3차 격차(성과)로 이어지는 핵심 매개 역할을 수행한

다(Hargittai & Dobransky, 2017). 즉, 정보활용이라는 경험이 '리터러시'라는 

역량을 통해 효과적으로 매개될 때, 비로소 만족도라는 실질적 성과로 극대화

된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서(권오균, 

2023) 디지털 리터러시가 유의미한 매개변수임을 [표 2-9]와 같이 설명하였

다.

[표 2-9] 디지털 리터러시 매개효과 연구 

출처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연구자

(연도)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결과

오지원, 

윤명숙, 

여영훈 

(2023)

노인

COVID-19 시기 디지털 

리터러시가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인의 생활 만족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주요한 영향 

요인이며, 정보화 사회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 

권오균 

(2023)
노인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적 관계망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리터러시는 유의한 

매개변수로서 효과 확인. 

김지민, 

주보혜 

(2024)

노인

노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교통 이용 

편리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터러시 매개효과 검증

노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및 

인지된 교통 이용 편리성의 

관계를 교통 영역 디지털 

리터러시가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 

강영애, 

허균 

(2024)

시니어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간접효과가 

증가 확인. 
이정완,

한여민,

신혜리,

김영선

(2025)

노인

디지털 조력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 검증

외부 디지털 조력 경험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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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 

   디지털 태도(Digital Attitude)는 디지털 리터러시(역량)가 일상생활 만족도

(성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절(moderate)하는 핵심 심리적 요인이다. 이는 

"동일한 리터러시를 가졌음에도 왜 성과가 다른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공한

다. Van Dijk(2005)의 동기적 접근성(motivational access)과 기술수용모델

(Davis, 1989)의 관점에서, 긍정적 태도는 개인이 보유한 리터러시를 실제 성

과로 발현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증폭제(Amplifier)로 작용한다. 디지털 조

력 태도가 디지털 소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한다는 

연구(김형민, 2025) 등이 이러한 조절효과를 지지하며,  [표 2-10]와 같이 설

명하였다.

[표 2-10] 디지털 태도 조절효과 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결과

김형민 

(2025)
고령층

디지털 조력 태도가 

디지털 소외감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조절 

및 매개효과 분석

디지털 조력 태도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약화하여 조절 역할을 했음. 
김정호, 

강상훈

(2024)

고령층 

디지털 역량 수준이 

디지털 이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역량과 

삶의 질 관련 변수 간 

관계에서 조절변수 역할도 함. 
Zhang, 

Ying, 

Khan, 

Ali, 

Barykin, 

& 

Jahanzeb

(2023)

고령자

모바일 기술 

(M-technology) 수용요인 

분석 연구

디지털 태도가 이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 주며 고령자의 

디지털 태도 효과는 불안 

수준에 따라 달라짐. 

González 

et al. 

(2012)

노인
정보 및 통신 기술(ICT)에 

대한 태도 연구

노인의 ICT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기술을 더 잘 

수용하고 사용 의도도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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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4.0

 

Zambian

chi & 

Carelli 

(2018)

노인
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웰빙의 관계 연구

노인의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웰빙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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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연구설계 개요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채택하여 [그림 3-1]과 같이 

실증 분석 연구와 질적 분석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3-1] 혼합연구방법 단계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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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연구방법은 실증 데이터의 일반화 가능성과 질적 데이터의 심층적 이해

를 결합함으로써, 연구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적 순차 설계(Explanatory Sequential Design)를 적용

하였다. 먼저 Study 1에서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을 통해 변

수 간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어서 Study 2에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통계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 경험과 맥락을 탐색하였다. 아래의 

접근은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첫째, Study 1: 실증 분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년 디

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액티브 시니어 2,451명을 대상으

로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

계를 검증하였다.

   둘째, Study 2: 질적 분석은 50세~75세 액티브 시니어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실증 분석 연구에서 확인된 통계적 관계를 실제 생

활 경험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3.2 Study 1: 실증 분석 

3.2.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3.2.1.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와 디지털 리터러

시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를 실증

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액

티브 시니어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능력은 그들의 삶의 질과 일상생활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도 불

구하고, 실제적인 디지털 정보활용 능력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관

한 연구와 지원이 요구된다(박정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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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모형의 이론적 근거는 정보격차 이론(Digital Divide Theory)에 기반

한다. Van Dijk(2005)의 이론을 확장하여, 본 연구는 정보격차의 단계별 분

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정보활용(1차 접근 및 활용) → 디지털 리터러시(2차 

역량) → 일상생활 만족도(3차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포

괄적 모형을 설정하였다(Van Deursen & Helsper, 2015; Van Dijk,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는 능력

을 넘어 정보를 탐색, 평가,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역량을 의미

하며(허성호, 2020), 이러한 역량은 개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용, 2018; 박선주 외, 2020). 특

히 액티브 시니어 집단에서는 디지털 정보활용 능력이 사회 참여 확대와 정

보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일상생활 만족도를 증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안태숙, 유영주, 2024).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활용 → 디지털 리터러시(매

개) → 일상생활 만족도의 매개 경로에서 디지털 태도(조절)가 디지털 리터러

시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던 단순 매개 모형이나 단순 조절 모형으

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복잡한 인

과관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독창적인 시도이다. 특

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의 디지털 

태도 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함으로

써, 연구의 정교함과 설명력을 높였다.

   이러한 접근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전환 태도 간의 관계에서 일상 

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신승윤, 유두호, 2023) 및 디지털 리

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김상진, 하규수, 2021) 

및 사회서비스 인지도(안태숙, 유영주, 2024)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조절효과 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

로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며, 정보격차 이론의 성과 격차를 보다 미시적으로 

설명하는 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Selwyn et al., 2003). 본 연구 모형은 독립

변수인 디지털 정보활용이 매개변수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종속변수인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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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한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를 포함하는 [그림 3-2] 구조로 

설정되었다.

[그림 3-2] 연구 모형

 

3.2.1.2 가설 설정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가설은 Kolb(2014)의 경험적 학습 이론에 기반한다. 경험적 학습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는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 반성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 능동적 실험

(active experimentation)의 순환 과정을 통해 지식과 역량을 구축한다. 디지

털 환경에 적용하면, 액티브 시니어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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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활용하는 실제 경험이 반복될수록,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

고, 정보 처리 전략이 발전하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된

다는 것이다.

   다수의 실증 연구가 이러한 인과관계를 지지한다. 전제아와 김경화(2024)

는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참여(정보활용)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리터러시)을 유의하게 향상한다고 보고하였다. 신민주(2024)는 노년층의 스

마트폰 활용 경험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윤혜진 외(2023)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정보활용)이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효과적으로 증진한다고 입증하였다. 또한 권종실(2023)은 디지털 

정보 활용 경험이 축적될수록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이해력과 활용 능력이 

향상된다는 종단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Venkatesh et al.(2000)는 기술 사용 경험이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향상한다는 피드백 효

과를 제시하였다. 즉, 디지털 정보를 실제로 활용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디지

털 기술의 유용성을 체감하고 사용이 더 쉬워진다고 느끼며, 이는 다시 역량 

향상으로 이어진다(Bhattacherjee, 2001). 특히 고령층의 경우, 형식적 교육보

다 비형식적·경험적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Klimova & Poulova, 

2018), 일상생활 속 디지털 정보활용 경험은 리터러시 역량 형성의 핵심 경

로가 된다.

   본 연구 대상인 50~75세 액티브 시니어는 이미 높은 디지털 접근성을 보

유하고 있으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리터러시 역량에서는 개인 간 

격차가 크다. 따라서 이들의 리터러시 격차는 "교육 기회 부족"보다는 "일상생

활에서의 디지털 정보활용 빈도와 다양성"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쇼핑, 건강정보 검색, 금융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정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액티브 시니어일수록, 경험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자연

스럽게 축적한다고 예상된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는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집단

으로, 디지털 정보활용의 필요성이 높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적 조작 능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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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andura 

(1986)의 상호결정론에 따르면, 행동(usage)과 개인적 요인(skills)은 상호작용

하며, 성공적인 활용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높여 추가적인 학습 동기를 강화한

다. 이상의 이론적 근거(경험적 학습 이론, 기술수용모델), 선행연구 결과(경

험→역량 인과관계 입증), 연구 맥락(액티브 시니어의 높은 접근성과 역량 격

차)을 종합하여, 디지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액티브 시니어일수록 디

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은 일상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가설은 정보격차 이론의 3차 격차, 즉 성과 격차(Outcome Divide)에 기반

한다(Van Dijk, 2005). 정보격차 이론은 디지털 접근과 활용이 단순히 기술 

사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

한다(Hargittai, 2002). 디지털 정보활용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연

결성을 확대하며, 실용적 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만

족도를 증진한다(Van Deursen & Helsper, 2015).

   다수의 연구가 디지털 정보활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정적 관계를 실증하

였다. 최형임과 송인욱(2020)은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명일 외(2020)는 고령층을 정

보활용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였을 때, 적극적 정보활용 집단이 소극적 집단보

다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김명용(2018)은 고령층의 디지

털 기기 활용이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고립 감소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증진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활동의 비중이 커짐에 따

라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

하였다(이진명, 김수연, 백지연, 양재민, 임정, 장혜원, 2021).

   특히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태숙과 유영주(2024)는 시

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젊은 층에 비해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

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액티브 시니어가 디지털 정보활용을 통해 건강관리(건

강정보 검색, 병원 예약), 사회 참여(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경제활동

(온라인 쇼핑, 금융거래), 여가 활동(온라인 문화콘텐츠 소비) 등 다양한 생활 



- 57 -

영역에서 실질적 혜택을 경험하기 때문이다(허원희, 최정일, 2022).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긴 여생을 보내

야 하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활용은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이현아, 장우권, 2024).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정보활용 능력은 일상생활의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Seifert, 2020). 따라서 디지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액티브 시니어일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경험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상의 이론적 근거(정보격차 이론의 성과 격차), 선행연구 결과(활용

→만족도 정적 관계), 액티브 시니어 특수성(디지털 활용의 큰 영향), 사회적 

맥락(디지털 전환 시대)을 종합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

상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설 2를 설

정하였다.

   가설 3: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매개할 것이다. 

본 가설은 정보격차 이론의 계층적 구조, 특히 2차 격차(역량)가 3차 격차(성

과)로 이어지는 핵심 매개 경로에 기반한다(Van Deursen & Helsper, 2015; 

Van Dijk, 2020). 정보격차 이론은 단순한 정보활용 경험 자체보다는, 그 경

험을 통해 형성된 역량(디지털 리터러시)이 실제 성과(일상생활 만족도)로 전

환되는 핵심 메커니즘임을 강조한다. 즉, 디지털 정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

서 자동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되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하고, 이것이 만족도 향

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 권오균(2023)은 

고령층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가 유의미한 매개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고령층의 건강정보 추구 행동(정보활

용)이 심리적 건강(성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핵심 매

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안순태, 임유진, 정순둘, 2020). 신승윤과 유두

호(2023)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디지털 전환 태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상 만족도 수준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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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한다고 입증하였다.

   또한 Bae(2022)는 노년층의 스마트폰 활용 경험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

해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보활용 

경험이 단순한 기술 사용을 넘어, 리터러시 향상을 통해 삶의 질 개선으로 이

어지는 매개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지지한다. 오지원 외(2023)는 노인의 생

활 만족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주요한 영향 요인이며, 정보활용 경험이 리터러

시를 거쳐 만족도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가 직접 경로보다 더 강력하다고 보

고하였다.

   디지털 정보활용 경험은 그 자체로도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여 만족도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가설 2).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활용 경험

이 반복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향상되고(가설 1), 이렇게 향상된 역

량이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만족도를 극대화한

다는 점이다(박정인, 2023).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정보활용의 효과를 극

대화하여 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김형민, 2025)에 기반한

다. 이상의 이론적 근거(정보격차 이론의 역량 매개 경로), 선행연구 결과(리

터러시 매개효과 입증), 매개 메커니즘(활용→역량→성과의 순차적 과정)을 종

합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매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보활용 경험이 리

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이렇게 강화된 역량이 실질적인 만족도 향상으로 이

어진다. 따라서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일상생활 만

족도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이 가설은 기술수용모델(Davis, 1989)과 자기효능감 이론(Bandura, 1977)에 

근거한다. Chen & Chan(2014)은 홍콩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기술에 대한 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기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 고령층일수록 보유한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로 

더 효과적으로 전환되었다. 국외 대만의 중·고령층 연구에서 컴퓨터 태도가 

컴퓨터 사용 능력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실증했다

(Tsai, Shillair, Cotten, Winstead, & Yo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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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높더라도, 디지털 기술에 대해 "불안하고 복잡하

다"라는 부정적 태도를 가진 액티브 시니어는 그 역량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만

족도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Nimrod, 2018; Vroman, Arthanat, & 

Lysack, 2015). 반대로, 디지털 기술을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긍정

적 태도를 가진 경우, 동일한 역량이라도 이를 자신감 있게 활용하고, 활용 

과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그 결과를 만족스럽게 평가하여 높은 일상생활 

만족도를 경험한다(Chen & Chan, 2014; Guner & Acarturk, 2020). 또한 

González et al.(2012)는 노인의 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디지털 활용의 

효과를 증폭시켜 웰빙 수준을 높인다고 입증하였다. 

   액티브 시니어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아니므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심리적 장벽(기술 불안, 낮은 자기효능감, 부정적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Czaja et al., 2006). 따라서 동일한 리터러시 역량을 보유하더라도, 디지

털 태도에 따라 실제로 그 역량이 삶의 만족도로 전환되는 정도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디지털 교육만

으로는 불충분하며,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Urbina et al., 2022).

   이상의 이론적 근거(기술수용모델, 자기효능감), 선행연구 결과(태도의 조

절효과 입증), 조절 메커니즘(역량→성과 전환의 심리적 증폭/억제), 연구 맥

락(액티브 시니어의 심리적 장벽)을 종합하여, 디지털 기술에 대해 긍정적 태

도를 가진 액티브 시니어일수록, 보유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일상생활 만

족도 향상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설 4

를 설정하였다.

3.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 활용한 분석 데이터는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로 해

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주관하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국내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실태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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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격차 원인 및 결과 분석을 위해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로 관련 연구 분야에서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데이터로 인정받

고 있다(안지민, 이현주, 2025; 정인관, 2021).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학문적 정의에 맞게 50세 이상 75세 이하 시니어 연령층 2,45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

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은 [표 3-1]와 같다. 

[표 3-1] 실증 분석 연구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

   2,451명의 설문 응답자 성별은 남성과 여성 모두 고르게 분포된 것(남성: 

49.7%, 여성: 50.3%)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령은 50대(48.0%), 학력은 고등

학교 졸업(59.9%), 월 평균소득은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영역대

(69.4%)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목적에 맞

게 다양한 연령과 학력, 월 평균소득 분포를 보인 참가자들이 이번 측정 문항

에 응답하였다. 

주요 기준 세부 내용 인원(수) 비율(%)

성별
남성 1219 49.7

여성 1232 50.3

연령 

50대 (50-59세) 1177 48.0

60대 (60-69세) 882 36.0

70대 (70-75세) 392 16.0

학력

초등학교 졸업 88 3.6

중학교 졸업 335 13.7

고등학교 졸업 1469 59.9

대학교 졸업 이상 559 22.8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244 10.0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76 35.7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827 33.7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82 15.6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2 3.8

1000만원 이상 3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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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문항은 앞서 말한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추출한 문항으로 설문 답변은 리커트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변수에 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문항의 예시는 아래

와 같다. 

3.2.3.1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정보활용(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은 액티브 시니어가 디지

털 기기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 교통, 공공서비스, 금융 등 실생활과 관

련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탐색, 평가, 적용하는 일련의 실질적인 능

력 및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 이용 동기가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거나 타인과 소통하며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려는 의지

로 정의되는 것과 유사하다(김상진, 하규수, 2021). 디지털 정보활용은 총 3

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인터넷을 통

해 소득증대(유지)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 검색/습득, 재테크 등의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활동(공동구

매, 해외 직접구매 등)을 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이는 시니어의 인터넷 거

래 서비스 이용이 실질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서비스 분야라는 선행 연구(김한

솔, 김지수, 이기영, 2023)의 맥락과 일치한다.

3.2.3.2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

적 역량과 더불어, 인터넷 환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과 교제하며 정보

를 평가하고 협력하는 인지적/사회적 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허성호, 



- 62 -

2020). 이는 정보를 획득하고 평가, 분석하여 작업을 실행하는 전반적인 과정

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Ferrari et al., 2012). 디지

털 리터러시는 총 5개 문항을 토대로 측정되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필요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컴퓨터에 설치/삭제/업데이트할 수 있다.”, 

“나는 웹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엣지 등)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나는 PC에 다양한 외장기기(디지털카메라, 프린터, 스캐너, USB 외

장하드 등)를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이 변수는 디지털 정보

활용(행위)과 일상생활 만족도(성과) 사이에서 개인의 숙련도(역량)가 매개하

는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핵심 변수이다(권종실, 2023).

3.2.3.3 디지털 태도

   디지털 태도(Digital Attitude)는 본 연구의 조절변수로서, 디지털 기술 및 

환경에 대한 액티브 시니어의 긍정적인 관점과 심리적 수용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성과에 대한 인식 수준을 

의미하는 신기술 유용성 인식과 일맥상통하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지적(유

용성), 정서적(편리성), 행동적(이용 의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측정한다(김수

경, 신혜리, 김영선 2021). 디지털 태도는 총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예

시 문항으로는 “디지털 기술은 유용하다,”, “디지털 기술은 내 삶을 편리하게 

한다.”,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 등이 있다.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행동은 관련 기기와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

적 욕구, 즉 이용 동기가 형성될 때 실행되며, 동기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3.2.3.4 일상생활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액티브 시니어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

양한 영역(여가, 경제, 일, 사회활동)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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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를 의미한다. 일상생활 만족도는 생활과 인생 전반에 대한 주관적 행

복 수준으로 정의된다. 일상생활 만족도는 총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예

시 문항으로는 “여가(취미) 및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경제적 여건(소득 

및 자산)”, “내가 하는 일(학업이나 업무 활동 등)”, “사회활동(커뮤니티, 모

임, 공동체 참여 등)”에 관한 만족도 등이 있다. 이 변수는 디지털 정보활용

의 최종적인 성과 변수로서, 주관적인 삶의 질 측면을 측정하여 연구의 실질

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한다(박선주 외, 2020).

3.3 Study 2: 질적 분석 

3.3.1 질적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 연구

방법론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나 통계 분석만으로는 액티

브 시니어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맥

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향상되며, 디지털 태도가 어떻게 형성·변화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질적 분석 연구는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인간의 경험, 맥락, 의미 부여 

과정을 탐구하며, 실증 분석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적 관계를 실제 경험자의 

목소리를 통해 풍부하게 이해하고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김나정, 2022; 

Creswell & Poth, 2016). 특히 질적 분석 연구방법론은 연구자가 미리 정해

놓은 틀이 아닌, 자연어로 기술된 경험담을 통해서 현상이 일어나는 맥락을 

경험하는 주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데이터로 삼아 이론을 정

교화하는 방법이다(김나정, 2022).

이에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 연

구로 도출된 가설 검정 결과를 질적 분석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일상생활에서 디

지털 정보활용을 경험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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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무엇이며 디지털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일상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실증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적응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보다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이

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3.3.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질적 연구의 참여자는 실증 분석 연구와 동일한 기준인 50세 이상 75

세 이하의 액티브 시니어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디지털 기기(스마트

폰, 컴퓨터 등)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디지털 정보활용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다양한 맥락과 개인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도적 표집

(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Creswell & Poth, 2016). 최종적으

로 총 8명(남성 4명, 여성 4명)의 액티브 시니어가 질적 분석 연구에 참여하

였으며,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2]와 같다.

[표 3-2] 질적 분석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 특성

참가자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 평균소득
인터넷

사용 연수

일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

P1 남 52세
대학교 졸업 

이상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5년 

이상

2시간 

이상

P2 남 57세
대학교 졸업 

이상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0년 

이상

2시간 

이상

P3 여 53세
대학교 졸업 

이상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5년 

이상

3시간 

이상

P4 여 57세
대학교 졸업 

이상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년 

이상

2시간 

이상

P5 여 51세
고등학교 

졸업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5년 

이상

3시간 

이상

P6 남 63세
대학교 졸업 

이상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년 

이상

1시간 

이상

P7 여 65세
대학교 졸업 

이상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년 

이상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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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Brinkmann & Kvale(2014)이 제시한 심층면담기법(In-depth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약 2

주간 진행되었으며, 각 참여자당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가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동의하에 심층 인터뷰 내용은 작성되었다. 심층 인터뷰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익명성 보장, 자료 활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받

았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Interview Guide)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추가 질문을 통해 경험의 구체

적인 맥락과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하였다. 심층 인터뷰 질문은 [표 3-3]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3-3] 심층 인터뷰 질문

P8 남 72세
대학교 졸업 

이상
200만원 미만

25년 

이상

1시간 

이상

질문번호 질문내용 관련 선행연구

Q1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구체적인 예

를 들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전제아, 김경화(2024),

 Kolb(2014),

설진아(2024)
Q2

최근 6개월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

가요? 기억에 남는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Q3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점점 더 

능숙해졌다고 느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윤민아 외(2021), 

Van Deursen & 

Van Dijk(2014),

최형임, 송인욱(2020)Q4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일

상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구체적

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Q5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시나요? Davis(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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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자료 분석 접근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모든 

인터뷰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경험과 진술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주목하

였다. 다음으로, 유사한 경험이나 의미를 지닌 진술들을 묶어서 공통된 주제

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앱 사용이 두려웠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시작했다", "실수가 두려워 시도하지 못했다" 등의 진술은 '초기 두려움과 저

항'이라는 공통 주제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주제들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와 연결하여 4개의 주요 영역으로 체

계화하였다. 각 영역은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구체적

인 하위 주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후 참여자에게 다시 

공유하여 연구자의 해석이 그들의 실제 경험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하였다. 둘째, 관련 분야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의 논의 및 검토 분석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셋째,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참여자의 응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

구 윤리와 관련하여,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받

았으며,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

용하였다.

Q6
반대로,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불안하거나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Bandura(1997),

 Urbina et al.(2022)
Q7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또는 앞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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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4.1 Study 1: 실증 분석 결과 

4.1.1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4.1.1.1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측정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세부 기준으로는 요인 적재량 0.6, 

복합신뢰도 및 신뢰도(cronbach alpha) 0.6, 평균분산 추출이 0.5 이상의 값

을 기록해야 요인분석 결과가 안정적으로 도출되었다고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와 같다. 

[표 4-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 

적재량
복합신뢰도

(C.R.)

평균
분산 추출

(AVE)

신뢰도
(Cronbach 

Alpha) 

디지털 
정보활용 

문항1 .924

.877 .710 .803문항2 .887

문항3 .763

디지털 
리터러시 

문항1 .867

.939 .754 .923

문항2 .880

문항3 .875

문항4 .865

문항5 .891

디지털 태도 

문항1 .786

.918 .739 .841
문항2 .823

문항3 .846

문항4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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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측정모형 모델적합도: χ2=497.592(p<.001), CFI=.980, IFI=.980, TLI=.975, NFI=.975, RFI=.970,  

 RMSEA=.04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해당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안정적으로 선행 

연구의 기준을 넘어선 점을 확인하였다. 요인적재량은 0.733에서 0.924까지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복합신뢰도(0.876~0.939), 신뢰도(0.755~0.923) 모두 0.6 

이상의 값을 넘어서 신뢰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

(AVE)값 역시 0.638에서 0.754까지의 값을 보여 기준치인 0.5를 안정적으로 

넘어섰다. 

 또한,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CFI, IFI, TLI, NFI, 

RFI, RMSEA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값 모두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기준치

(CFI~RFI: 0.9 이상, RMSEA: 0.08 이하)를 안정적으로 넘어서(Bentler & 

Bonett, 1980; Seyal, Rahman, & Rahim, 2002) 측정모형의 적합도에도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4.1.1.2 상관관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이후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과 주요 변수 간의 상

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리

터러시, 디지털 태도,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가설이 합리적으로 도출되었음

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성별은 여성의 경우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본 연

구의 주요 변수와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여성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

지털 교육과 디지털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해야 함을 엿볼 수 있던 반면 

학력과 월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일상생활
만족도

문항1 .771

.876 .638 .755
문항2 .792

문항3 .746

문항4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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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일상생활 만족도가 모두 비례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역량과 

만족도 등에 있어 학력과 월 평균소득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추가로 확인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표 4-2] 상관관계 분석 결과

*p<0.05, **p<0.01

 본 연구는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했고 설문 응답자가 모든 문항에 답변

했기에 동일방법편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을 진행하였다(Podsakoff & Organ, 1986). 단일요

인 검증에서 전체 변량의 과반(50%) 이상을 넘어서는 지배적 요인이 나타나

거나 고유값이 1을 넘는 요인이 단 1개만 도출되면 수집한 데이터의 타당도

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

은 전체 분량의 36.04%를 기록했으며 1 이상의 고유값을 갖는 변인은 총 4

개가 도출되어 본 실태조사 데이터에선 동일방법편의의 문제점이 없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2 가설 검정 결과

4.1.2.1 가설 1과 가설 2 검정 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1. 성별 1

2. 연령 .02 1

3. 학력 -.18** -.52** 1

4. 월 평균 소득 -.04** -.48** .52** 1

5. 디지털 정보활용 -.05* -.27** .31** .27** 1

6. 디지털 리터러시 -.17** -.45** .46** .37** .49** 1

7. 디지털 태도  -.06** -.31** .28** .24** .19** .35** 1

8. 일상생활 만족도 -.04 -.17** .28** .29** .23** .30** .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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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 1과 가설 2는 독립변수인 디지털 정보활용이 디지털 리터러

시와 일상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설문 응답자

의 인구통계 특성을 포함하여 분석한 가설 검정 분석 결과는 [표 4-3]와 같

다.  

[표 4-3] 가설 1과 가설 2 검정 분석 결과

*p<0.05, **p<0.01, ***p<.001

    분석 결과, 디지털 정보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β=.351, t=21.060, 

p<.001)와 일상생활 만족도(β=.143, t=7.08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2 모두 타당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액티브 시니어가 인터넷 및 첨단기기를 통해 건강, 교통, 금융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탐색 및 평가할수록 디지털 기기를 익숙하게 다

루는 역량과 일상생활의 만족도는 비례해서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유념해서 해석해야 할 점은 바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기본적인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의미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경우 

성별과 연령은 음(-)의 방향을 미치고 있었고 학력과 소득은 양(+)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여성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

구분 변수 

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종속변수: 
일상생활 만족도 

β t β t

통제
변수 

성별 -.113 -7.052*** .007 .375

연령 -.220 -11.454*** .046 1.968*

학력 .180 8.898*** .165 6.753***

소득 .076 3.951*** .185 7.984***

독립
변수

디지털 
정보활용

.351 21.060*** .143 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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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러시를 갖추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있다고 설문 응답자들은 생각했다. 향후, 디지털 리터러

시에 대한 교육이 여성 그리고 연령이 높은 계층에게 보다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성별의 경우 일상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별다른 영향을 보이진 않았으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만족

도 역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통계적인 유의수준이 매우 높

진 않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정보활용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일상생활 

만족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에 고학력,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여성, 고연령, 학력이 다소 낮은 계층 등에게 디지털 정보활용 교육을 강화,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1.2.2 가설 3 검정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3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

도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매개한다는 추론이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붓스트래핑 분석을 이용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붓스트래핑 분석은 기존의 3단계 회귀분석으로 매개효과를 살펴본 

Baron & Kenny(1986)의 분석 방법을 뛰어넘어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매

개효과 분석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학술연구에서도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

개효과 분석 방법은 모두 붓스트래핑 분석을 활용하고 있기에 본 연구 역시 

붓스트래핑 분석을 활용하였다. 참고로, 붓스트래핑 분석의 경우 95% 신뢰도 

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값의 영역이 

모두 양수이면 정(+)의 방향으로 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붓스트래

핑 분석 결과는 [표 4-4]에 제시하였다. 

매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도 

하한 값 상한 값

[표 4-4] 붓스트래핑 분석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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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스트래핑 분석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간접효과는 0.0449로 나타났으며 95% 신뢰

도 구간 내에서 하한값(0.0318)과 상한값(0.0587)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고 

모두 양수를 기록해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흐름에 있

어 디지털 리터러시가 매개변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디지

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가설 3 역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1.2.3 가설 4 검정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설 4는 디지털 태도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일상생

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과 자세를 유지할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일상생

활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시

한 가설 4의 논리다. 

 분석 결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자세를 유지할수록 디지

털 리터러시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의 관계는 정(+)의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가설 검정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

지로 학력과 월 평균소득은 여전히 일상생활 만족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연령 역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를 포함한 모형 2와 조절효과를 살펴

본 모형 3에서 일상생활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디

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태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긍정의 방향에서 부정의 방향으로 결과가 뒤바뀌었

으나(β=.136, t=6.215, p<.001 → β=-.202, t=-2.130, p<.05) 디지털 태도

와의 상호작용으로 여전히 일상생활 만족도(β=.424, t=3.663, p<.001)에 긍

정의 영향을 발휘하였다. 아울러, 통제변수 기반 분석(모형 1)에서 주 효과(모

형 2), 조절효과(모형 3)로 갈수록 수정된 R2의 설명력 역시 높아져(.105 →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정보활용

일상생활
만족도 

.0449 .0068 .0318 .0587



- 73 -

.210 → .214) 디지털 태도가 매개변수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종속변수 일상생

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호적인 디지털 태도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일상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디지

털 태도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4-5]에 제시하였다. 

[표 4-5]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p<0.05, **p<0.01, ***p<.001  

4.1.2.4 가설 검정 결과 채택 여부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는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 

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와 디지털 리터

구분 변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일상생활 만족도)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통제
변수 

성별 .006 .290 .028 1.537 .028 1.542

연령 .029 1.220 .124
5.418
***

.120
5.269
***

학력 .191
7.817
***

.117
4.966
***

.118
5.035
***

소득 .203
6.690
***

.166
7.503
***

.163
7.412
***

주
효과

디지털 
리터러시

.136
6.215
***

-.202
-2.130

*

디지털 태도 .297
15.170
***

.141
3.000
***

조절
효과

디지털 
리터러시 x
디지털 태도 

.424
3.663
***

R2 (수정된 R2) .107 (.105) .212 (.210) .216 (.214)



- 74 -

러시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를 [그

림 4-1]와 같이 확인하였고, 가설 검정 채택 여부도 [표 4-6]와 같다.

[그림 4-1] 가설 검정 결과

*p<0.05, **p<0.01, ***p<.001 

[표 4-6] 가설 검정 채택 여부

가설 번호 가설 내용 검정 결과

가설 1
디지털 정보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디지털 정보활용은 일상생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4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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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tudy 2: 질적 분석 결과 

4.2.1 질적 분석 결과 개요 

   Study 2의 질적 분석은 Study 1의 실증 분석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8명의 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주

제 분석한 결과, 4개의 주요 주제(Main Themes)와 12개의 하위 주제

(Sub-themes)가 [표 4-7]에 도출되었다. 

[표 4-7] 액티브 시니어 디지털 경험의 주제 구조

주요 주제 하위 주제 핵심 의미

주제 1 

디지털 정보활용의 

다양한 경험

1-1 일상적 정보 탐색
실용적 목적 중심의 정보 

검색 활동

1-2 문제 해결 도구 활용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

1-3 새로운 기술 시도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적극적 탐색

주제 2 

디지털 리터러시의 

점진적 향상

2-1 반복경험 통한 숙련
지속적 사용을 통한 기능 

숙달

2-2 자기주도 학습 능력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역량 발달

2-3 비판적 정보 평가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 향상

주제 3 

디지털 태도의 

형성과 변화

3-1 초기의 두려움과 저항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

3-2 긍정적 경험의 축적
성공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

3-3 적극적 학습 의지
더 배우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 강화

주제 4

일상생활 만족도의 

변화

4-1 실용적 편의성 증대
시간 절약,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만족

4-2 사회적 연결성 강화
고립 감소, 관계 확장으로 

인한 만족

4-3 심리적 웰빙 향상
자기효능감 향상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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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주제별 심층 분석 

4.2.2.1 주제 1: 디지털 정보활용의 다양한 경험

   

   액티브 시니어들은 실용적 목적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고 있었

으며 [표 4-8]에 인터뷰하였다.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실생활 문제 해결과 

새로운 기술 탐색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표 4-8] 디지털 정보활용 관련 인터뷰

 

"건강검진 예약을 위해 앱에서 가능한 날짜를 확인한 뒤 바로 예약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미니 가전제품 고장 시 유튜브 사용법 영상을 참고해 설정을 

하위 주제 경험 내용 대표 인터뷰 참여자

1-1 

일상적 정보 

탐색

• 뉴스·날씨 확인

• 병원·맛집 검색

• 교통편 조회

• 쇼핑 정보 수집

"매일 날씨 체크로 

일상생활에 반영하고, 모임 

장소를 검색해요"(P7)

"병원을 찾을 때 근처 

정형외과를 검색해서 

의료진 확인하고 

예약했습니다"(P6)

P1, P3, 

P5, P6, P7

1-2 

문제 해결 

도구 활용

• 금융 업무 처리

• 행정 서류 작성

• 예약·신청 처리

• 민원 해결

"금융기관에 직접 가야 할 

일을 온라인으로 해결하니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P6)

"건강검진 예약을 앱에서 

가능한 날짜 확인 후 바로 

처리했어요"(P3)

P2, P3, 

P4, P6, P8

1-3 

새로운 

기술 시도

• AI 도구 활용 

   (ChatGPT, AI 앱)

• 최신 앱 테스트

• 신기능 탐색

• 디지털 교육 참여

"챗GPT를 활용해 자료 

분석하고 문서 정리를 

합니다"(P2)

"제미나이에서 이미지를 

불러 편집해서 

공유해요"(P8)

P2, P4, P8



- 77 -

조정하며 해결했습니다." (P3, 53세, 여)

"최근에 왼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봐야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집 근처 

정형외과를 검색해서 담당 의료진을 확인하고 진료 예약했습니다. 

덕분에 적절하게 잘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P6, 63세, 남)

   핵심 발견으로 첫째, 실용성과 편의성이 디지털 정보활용의 주요 동기가 

된다. 둘째, 활용 범위는 검색→문제 해결→신기술 탐색으로 점진적 확대된다. 

셋째, 참여자중에서 고활용군(P2, P4, P8)은 AI 등 첨단 기술까지 적극 활용

하고 참여자중 저활용군(P1, P5, P7)은 기본적 정보 탐색 수준에 머물러 있

다. 넷째, Study 1 결과와의 연결성으로 실증 분석에서 '디지털 정보활용'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와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를, 질적 분석은 

활용 범위의 확장과 목적의 다양화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4.2.2.2 주제 2: 디지털 리터러시의 점진적 향상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디지털 활용 경험을 통해 점차 숙련도가 증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표 4-9]에 인터뷰하였다.

[표 4-9]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인터뷰

하위 주제 경험 내용 대표 인터뷰 참여자

2-1 

반복경험 

통한 숙련

• 반복 사용으로 기능 

   익숙해짐

• 시행착오 통한 학습

• 속도와 정확성 향상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자료 검색을 쉽게 

찾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P2)

"따릉이 사용법을 새롭게 

익히면서 공유물품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P1)

P1, P2, 

P3, P4, P6

2-2 

자기주도 

학습 능력

• 문제 발생 시 스스로

   검색

• 유튜브 활용한 자습

• 타인 도움 의존도

"미니 가전 고장 시 

유튜브에서 사용법 영상을 

찾아 설정을 조정해 

해결했어요"(P3)

P2, P3, 

P4,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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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나 기종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초기에 적응이 어려우나 검색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반복하여 진행하면서 능숙해졌습니다." (P8, 72세, 남)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예전에 비해 조금씩 능숙해졌다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색 결과가 많아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 검색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5, 51세, 여)

    

   핵심 발견으로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계적으로 향상되어 반복→자습

→비판적 평가로 확인된다. 둘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리터러시 향상의 핵심 

메커니즘로 나타난다. 셋째, 비판적 정보 평가 능력은 고활용군 중심으로 나

타난다. 넷째, 저활용군은 반복 사용 단계에 머물러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행

하지 못한다. 다섯째, Study 1 결과와의 연결은 실증 분석에서 '디지털 리터

러시'가 정보활용과 만족도를 매개했던 결과를, 질적 분석은 반복경험→자기

주도학습→비판적 평가의 단계적 발달 과정으로 구체화한다.

4.2.2.3 주제 3: 디지털 태도의 형성과 변화

   

   참여자들은 초기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

감과 적극적인 학습 의지를 갖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였음을 [표 4-10]에 인

터뷰하였다.

   감소

"검색 키워드를 조합해 

원하는 정보를 찾고, 낯선 

앱에서도 빠르게 기능을 

찾아요"(P3)

2-3 

비판적 정보 

평가

• 정보 출처 확인

• 가짜뉴스 식별

• 정보 신뢰성 판단

"딥페이스 기술로 가짜 

뉴스가 많아져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워졌어요"(P1)

"AI가 답하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 

노력해요"(P1)

P1, P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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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디지털 태도 관련 인터뷰

"최신 디지털기기나 인터넷 활용 방법론에 대해 학습하거나 배움에 대해 조금은 

두려우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학습하려고 노력하며 

유튜브나 관련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습하고 있다." (P2, 57세, 남)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기술을 배운다는 초기 진입 장벽만 넘는다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P3, 53세, 여)

   

   핵심 발견으로 첫째, 디지털 태도는 '두려움→성공 경험→적극성'의 과정으

로 변화한다. 둘째, 성공적인 문제 해결 경험이 태도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셋째, 긍정적 태도 형성 후에는 자발적 학습과 신기술 탐색으로 이어진

다. 넷째, 저활용군(P5)은 초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소극적 태도 지속된

하위 주제 경험 내용 대표 인터뷰 참여자

3-1 

초기의 

두려움과 

저항

• 초기 접근 거부감

• 실수에 대한 두려움

• 복잡한 설정에

   압도됨

• 세대 차이로 인한

   소외감

"특히 모바일 뱅킹이나 

결제와 같이 금전과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때는 실수로 

잘못 처리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P5)

"핸드폰이 옆에 없을 때 

불안감이 들어요"(P7)

P1, P5, P7

3-2 

긍정적 

경험의 축적

• 성공적 문제 해결

   경험

• 편의성 체감

•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음

• 자기효능감 향상

"AI 앱으로 회의록을 바로 

정리해 공유하니 

효율적이라 느껴요"(P6)

"궁금한 걸 즉시 검색해 

답을 찾으니 편리하고 

만족스러워요"(P4)

전체 

참여자

3-3 

적극적 학습 

의지

• 새 기술 학습에 대한

   열의

• 자발적 교육 참여

• 최신 기술 추구

• 동료와 정보 공유

"시간이 된다면 무궁무진한 

새로운 세계를 배워보고 

싶습니다"(P7)

"최신 AI를 활용해 기술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P2)

P2, P3, 

P4, P6, 

P7, P8



- 80 -

다. 다섯째, Study 1 결과와의 연결은 실증 분석에서 '디지털 태도'가 리터러

시와 만족도 간 관계를 조절했던 결과를, 질적 분석은 태도 형성의 역동적 과

정과 전환 계기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4.2.2.4 주제 4: 일상생활 만족도의 변화

   

   디지털 활용을 통해 참여자들은 실용적 편의성 증대, 사회적 연결성 강화, 

심리적 웰빙 향상을 경험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됨을 [표 4-11]에 인

터뷰하였다.

[표 4-11] 일상생활 만족도 관련 인터뷰

   

하위 주제 경험 내용 대표 인터뷰 참여자

4-1 

실용적 

편의성 증대

• 시간 절약

• 이동 부담 감소

• 효율적 일정 관리

• 즉각적 정보 접근

"은행 업무, 쇼핑, 예약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P4)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하고 

알림을 설정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요"(P8)

전체 

참여자

4-2 

사회적 

연결성 강화

• 가족·친구와 소통 

   증가

•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 고립감 감소

• 정보 공유와 교류

"유튜브와 밴드에서 다양한 

정보를 보니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편해요"(P6)

"카톡으로 가족, 친구와 

안부를 묻고 사진을 

주고받아요"(P5)

P1, P2, 

P3, P4, 

P5, P6, P7

4-3 심리적 

웰빙 향상

• 자기효능감 향상

• 성취감 경험

• 자율성 증대

• 삶의 통제감 강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데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P1)

"미니 가전제품 고장 시 

유튜브 사용법 영상을 

참고해 설정을 조정하며 

스스로 해결했어요"(P3)

P1, P2, 

P3, P4, 

P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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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달라진 점은 맛집, 약속 장소 위치의 정확한 검색, 관심사항에 대한 

신속한 검색을 통한 확인으로 궁금증 단시간 해소, 양방향 정보 교류 활성화입니다." 

(P2, 57세, 남)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 이용이나 외출 준비 과정에서 지도 앱과 날씨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동 계획을 미리 세우는 습관이 생겼고, 그로 인해 시간 관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P5, 51세, 여)

   핵심 발견으로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은 세 가지 경로로 실현된다. 실용적 

편의성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즉각적인 효과, 사회적 연결성으로 관계 유지와 

고립 감소를 통한 만족, 심리적 웰빙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율성 향상(고활용군 

중심)으로 나타난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고 긍정적 태도를 가진 참여

자일수록 세 가지 경로를 모두 경험한다. 넷째, 저활용군은 주로 실용적 편의

성 수준에 머물러 있다. 넷째, Study 1 결과와의 연결은 실증 분석에서 디지

털 정보활용→리터러시→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가 디지털 태도에 의해 조절

되었던 결과를, 질적 분석은 만족도 향상의 세 가지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설

명한다.

4.2.5 질적 분석 결과의 통합과 시사점

   

   Study 2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 4-12]와 같다. 8

명의 참여자(P1~P8) 모두 디지털 정보활용을 통해 리터러시를 향상하고, 긍

정적 태도를 형성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는 Study 

1(실증 연구)에서 도출된 가설을 질적 경험을 통해 재확인하고, 통계적 수치 

이면의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해 준다.

[표 4-12] 질적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주요 주제 핵심 발견 Study 1과의 연계 해석  시사점

주제 1 • 활용 목적: 실증 분석에서 '디지털 • 실용 중심



- 82 -

디지털 

정보활용

의 다양한 

경험

실용성과 편의성 중심

• 활용 범위: 

검색→문제해결→신기술

• 개인차: 고활용군은 

AI까지, 저활용군은 기본 

검색 수준

• 학습 동기: 필요성과 

호기심

정보활용'의 높고 

낮음이 리터러시와 

만족도 차이를 만들었던 

결과의 원인을 설명: 

활용 범위의 확장 

정도가 다르기 때문임

   교육 설계

• 단계별 학습

   경로 제공

• 성공 사례

   공유 필요

주제 2 

디지털 

리터러시

의 점진적 

향상

• 발달 단계: 

반복→자습→비판적 평가

• 핵심 메커니즘: 

자기주도 학습 능력

• 전환점: 성공적 문제 

해결 경험

• 장애 요인: 초기 실패 

경험, 학습 의지 부족

실증 분석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매개 

역할을 했던 결과의 

과정 규명: 정보활용 

경험이 반복되면서 

리터러시가 단계적으로 

향상되고, 이것이 

만족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 반복 연습

   기회 제공

• 자기 주도

   학습 지원

• 문제 해결

  사례 중심

   교육

• 실패 경험

   최소화

주제 3 

디지털 

태도의 

형성과 

변화

• 태도 변화: 

두려움→긍정→적극성

• 전환 계기: 성공 경험, 

효능감 향상

• 선순환 구조: 긍정적 

태도→적극적 활용→역량 

향상→더 긍정적 태도

• 악순환 위험: 초기 

실패→부정적 

태도→회피→역량 정체

실증 분석에서 '디지털 

태도'가 조절 효과를 

보인 이유: 긍정적 

태도를 가진 

시니어일수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더 적극 

활용해 만족도 향상이 

크게 나타남

• 초기 두려움

   완화 전략

• 성공 경험

   설계

• 심리적

   안전감

   확보

• 개인별 맞춤

   지원

주제 4 

일상생활 

만족도의 

변화

• 만족도 향상 경로:

① 실용적 편의성

② 사회적 연결성

③ 심리적 웰빙

• 경로별 효과: 

편의성(보편적),연결성(중

간), 웰빙(고활용군)

• 조절 요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태도가 

실증 분석에서 디지털 

정보활용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일상생활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의 구체적 

메커니즘: 세 가지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긍정적 

태도가 이 경로를 

• 편의성을

   넘어선

   가치 제시

• 관계 중심

   프로그램

• 자기효능감

   향상 기회

• 전인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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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적 분석은 실증 분석(Study 1)의 통계적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화하

였다. 

첫째, 변수의 구체적 내용 규명을 위해서 각 변수(정보활용, 리터러시, 태도, 

만족도)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발현되는지를 생생하게 포착함을 인

터뷰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둘째, 인과 메커니즘의 과정 추적을 위해서 정보활용→리터러시→만족도로 이

어지는 경로의 구체적 과정과 전환점 규명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고, 디지털 

태도가 조절 역할을 하는 구체적 방식과 조건 확인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차와 맥락의 중요성 확인을 위해서 동일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개인

의 태도와 역량에 따라 경험이 크게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는 획일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내고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 제시함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였

다.

넷째, 선순환과 악순환 구조 발견을 위해서 긍정적 경험→역량 향상→더 긍정

적 태도의 선순환, 초기 실패→부정적 태도→회피→역량 정체의 악순환 인터

뷰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이는 실무적 함의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섯째, 정책 설계를 위한 구체적 근거 제공을 위해서 추상적 권고가 아닌, 

실제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내용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높을수록 세 경로 모두 

활성화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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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맥 

락 속에서, 50세 이상 75세 이하의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매개효과와 디지털 리터러

시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디지털 태도(Digital Attitude)의 

조절효과를 포괄적으로 검증하였다. 정보격차 이론 (Digital Divide Theory)을 

이론적 틀로 삼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

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451명의 액티브 시니어 표본을 대상으로 매개 및 조

절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가 되었으며, 실증 분석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지털 정보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일상생활 만족도 모두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 2 채택). 구체적으로, 디

지털 정보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β

=.351, t=21.060, p<.001), 일상생활 만족도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

다(β=.143, t=7.089, p<.001).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β=.351)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β=.143)보다 약 2.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액티브 시니어에게 있어 인터넷을 검색하

고, 앱을 사용하며, 온라인 거래를 시도하는 '활용 행위(Usage)' 그 자체는 즉

각적인 일상생활의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반복적인 수행 경험을 통

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역량(Competence)'을 축적하는 학습의 과정으로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Kolb(2014)의 경험 학습 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이 설명하는 '구체적 경험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며, 단순히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활용 행

위가 역량 강화의 필수적인 선행요인임을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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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가설 3 채택). Preacher & Hayes 

(2008)의 붓스트래핑 분석 결과, 디지털 정보활용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

하여 일상생활 만족도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0449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

간(CI: [.0318, .0587])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이 결과는 정보격차 이론의 2차 격차(Skills Divide)가 3차 격차(Outcome 

Divide)를 결정짓는 핵심 고리임을 명확히 한다. 즉, 단순히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거나 검색을 많이 하는 행위(양적 활용)만으로는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지속가능하게 향상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활동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

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질적 역량으로 내재화

(Internalization)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삶의 성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Hargittai(2002)가 '활용 기술의 격차'가 성과 격차의 근본 원인이라

는 주장을 본 연구의 액티브 시니어 맥락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셋째, 디지털 태도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 채택).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태도의 상호작용항 분석 결과, 두 변수의 상호작용은 일상생활 만족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β=.424, t=3.663, p<.001). 이 수치는 

주효과 모델에서의 영향력보다도 강력한 것으로, '긍정적 디지털 태도'가 역량

을 성과로 증폭시키는 기폭제(Amplifier) 임무를 수행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

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디지털 기술을 "유

용하고 편리하며 내 삶을 개선해 주는 도구"로 인식하는 긍정적 태도를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일상생활 만족도를 경험하였다. 

반면, 기술에 대한 불안감(Technology Anxiety)이 높거나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 아무리 높은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어도 그것이 실제 삶의 만족으로 이

어지는 연결 고리가 약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

(TAM)과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론을 정보격차의 결

과 단계(Outcome Stage)에 접목하여, 심리적 요인이 물리적·기술적 요인 못

지않게 최종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넷째, 통제변수 분석 결과 액티브 시니어 집단 내부에서도 성별, 연령,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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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격차가 관찰되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

을수록(70대) 리터러시와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학력

과 소득 수준은 디지털 리터러시 및 일상생활 만족도와 강력한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액티브 시니어 집단을 '활동적이고 경제력 있는 노인'으

로 단순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그 내부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

중의 디지털 격차(Double Digital Divide)'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고학력·고소

득 액티브 시니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선순환

(Virtuous Circle)' 구조에 진입하지만, 저학력·저소득층은 접근성은 갖추었으

나 역량과 태도의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Tichenor et al., 1970).

   질적 분석 연구 결과, 8명의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증 분석 연구에서 도출된 통계적 관계를 실제 경험의 맥락에서 확인

하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디지털 정보활용을 통해 정보 

검색, 소통, 금융·행정 업무,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리함을 경험하

였으며(디지털 정보활용),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점차 숙련도가 증가하고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디지털 리터러시). 특히 초기의 두

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적극적인 학습 의지

를 갖게 되는 과정(디지털 태도)에서, 긍정적 태도를 가진 참여자일수록 디지

털 리터러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보였다. 아울러 실증 분석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가설들은 질적 분석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뒷받침되었다. 가설 1(활용→리터러시)은 P2 참여자

의 "디지털 기술을 자주 활용하다보니 자료 검색과 취득을 쉽게 찾을 수 있으

며, 익숙함에 자신감을 가지게 됨"이라는 진술로, 가설 2(활용→만족도)는 P4 

참여자의 "은행 업무, 쇼핑, 예약 등 많은 일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

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을 절약"이라는 진술로 확인되었다. 가설 4(태도의 조절

효과)는 긍정적 태도를 가진 P1, P3의 높은 만족도와 신중한 태도를 보인 P5

의 제한적 활용 사례를 대비함으로써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와 디지털 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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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적용하였다. 이

러한 혼합연구방법을 통한 결과는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적응과 삶의 질 

향상 메커니즘을 통계적 검증과 실제 경험의 양측 면에서 입체적으로 규명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2 연구의 함의 

5.2.1 학문적 함의

 본 연구는 정보격차 이론과 노년학, 그리고 심리학적 기제를 융합하여 액티

브 시니어의 디지털 행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학문

적 함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이바지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정보격차 이론을 확장하여 3차 격차인 '성과 격차

(Outcome Divide)'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가 접근 격차(1차)와 

역량 격차(2차)에 집중하지만,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활용이 디지털 리터러시

를 매개로 일상생활 만족도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통계적

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Van Dijk(2005)의 정보격차 이론을 액티브 시니어 맥

락에 적용하고, '활용을 통한 역량 강화'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이론적 확장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 결과인 디지털 정보활용이 디지털 리터

러시를 강화하는 경로(β=.351)는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학습 특성을 반영

한다. 이는 Kolb(2014)의 경험 학습 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에서 

강조하는 "행동과 경험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이 고령층의 디지털 

적응 과정에서 핵심 기제로 작동함을 입증한 것이다. 즉, 액티브 시니어에게 

있어 디지털 역량은 교실에서의 이론적 학습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앱을 설

치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오류를 해결해 보는 구체적 활용 경험(Concrete 

Experience)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격차 이론을 

적용하면서, 활용이 역량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역량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쌍

방향적 인과성(Bidirectional Causality)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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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jk(2020)가 최근 제안한 순환적 정보격차 모델의 타당성을 본 연구의 맥락

에서 확인하였다는 데 큰 이론적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정보격차 연구가 단

방향적 인과론을 넘어 순환적 피드백 루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성과 격차(Outcome Divide)'의 결정요인으로서 '심리적 태도'의 이론

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의 논의를 물리적 접근(1차)과 기

술적 역량(2차)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 차이인 성과 격차(3차 격차)로 확

장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성과 격차의 원인을 주로 사회경제적 변수(소

득, 학력)나 기술적 변수에서 찾았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디지털 태도라는 

심리적 요인을 조절변수로 도입하여 정보격차 이론에 심리학적 관점을 통합

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일상생활 만족도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태

도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발견은, 기술적 역량만으로는 성과 격차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

과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을 통합한 이론적 확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동일한 디지털 역량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기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

나 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그 역량을 삶의 만족으로 연결하지 못하지만, 긍정

적 태도를 가진 개인은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정보격차 연구가 '기술 결정론'에서 벗어나 기술과 심리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사회-심리-기술 통합 모델(Socio-Psycho-Technical 

Model)'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액티브 시니어 집단 내부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를 단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간주해 온 일부 선

행연구들의 경향을 탈피하여, 집단 내부의 다양한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50세~75세라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도 연령대별(50대 

vs 60대 vs 70대), 성별, 소득 수준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와 태도, 그리고 

최종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소득과 학력이 높은 집단

일수록 긍정적 태도와 높은 활용 능력을 보이고, 이것이 다시 높은 삶의 만족

도로 이어지는 '마태 효과(Matthew Effect: 부익부 빈익빈)'가 디지털 영역에

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Norris(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디

지털 격차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Reinforce)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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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여성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 나타난 낮은 리터러시와 부정

적 태도는 이들이 '이중의 배제(Double Exclusion)'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부 격차를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노인'이라

는 거시적 범주가 아닌 구체적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미시적 접근이 

고령층 연구에 필수적임을 학문적으로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통해 정보격차 이론의 

단계별 메커니즘을 다층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기여를 갖는다. 

실증 분석 연구를 통해서는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하였고, 질적 분석 연구를 통해서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구체적 과정과 

맥락을 밝혔다. 특히 질적 분석 연구는 실증 분석 연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액티브 시니어의 주관적 경험, 학습 과정, 태도의 미묘한 영향력을 드러냄으

로써, "왜"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 정보활용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였다(김나정, 2022). 예를 들어, 참여자 P8(72

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진단서를 분석하거나 참여자 P6(63세)가 

디지털 앱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의 구체적 사례는, 액티브 시니어 집단 

내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참여자 대다수가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에 대한 불안을 공통으로 표

현한 것은,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가 단순히 학습 의지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감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보격차 연구에서 혼합 

연구방법론의 효용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5.2.1 실무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초고령사회 대응과 디지털 포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실무적 함의를 제시한다. 또한 "긍정적 디지털 태도

를 가진 액티브 시니어의 프로파일링(Profiling)" 반영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활용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증 분석 결과, 디지털 정보활용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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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β=.351, p<.001), 질적 분석에서도 참여자들은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 숙

련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적 지식 전달

보다 실생활 맥락에서의 활용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 예약 앱, 공공서비스 앱, 온라인 뱅킹 등 액티브 시니어가 일상에

서 자주 접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습 위주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단계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질적 분석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기본적인 정보 검색에서부터 디지

털 도구 활용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특히 P6 참여자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지만, P5 참여자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바일 뱅킹 등 

금융 업무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초급(기본 검

색 및 소통), 중급(온라인 서비스 활용), 고급(디지털 심화 도구 활용) 등 수

준별 트랙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심리적 지원을 병행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증 분석 결과 

디지털 태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424, p<.001), 질적 분석

에서는 보안 불안, 실수에 대한 두려움, 학습 피로감 등 부정적 태도가 디지

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

은 심리적 지원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심리적 안전감 확보를 위해서 "실수해

도 괜찮다"라는 학습 환경 조성, 소규모 그룹 구성, 또래 학습자와의 경험 공

유 기회 제공. 자기효능감 강화를 위해서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 설정, 단

계적 성공 경험 축적, 긍정적 피드백 제공. 보안 교육 강화를 위해서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법 교육,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법 안내. 마지막 공감적 태도를 위해서 액티브 시니어의 속도와 눈높

이에 맞춘 교육, 반복 학습 허용, 인내심 있는 지도를 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질적 분석 연구 

결과, 일부 참여자들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업무, 학습, 일상생활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버전에 대한 설명 부족", "사용법 가이드 필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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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도 호소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향후 디지털 환경의 핵심 요소

가 될 것이므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조기에 도입

하고, 기본 개념부터 실용적 활용법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건강 정보 검색, 문서 작성 지원, 일상 문제 해결 등 실생활에 유용한 디

지털 정보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 및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질적 

분석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딥페이크,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P1: "디지털로 만든 정보가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디지털 

정보 과부하 시대에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은 정보 출처 확인, 사실 검증 

방법,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식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실무적 함의는 기술 중심 교육에서 '사람 중심, 맥락 

중심'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액티브 시니어의 다양한 경험, 

심리적 요인, 실생활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체계적·지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때,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과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 관계

를 체계적으로 규명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

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횡단적 연구설계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2024년 시점의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디지털 정보활용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장기적 영

향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설계가 필요

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적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더욱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측정 도구의 제약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기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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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문항을 활용한 것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태도의 특성을 충분히 포

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틀에 적합

한 새로운 측정 도구 개발이나 기존 도구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셋째, 액티브 시니어 집단의 조작적 정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50세~75세)을 기준으로 액티브 시니어를 정의하였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여

유, 건강 상태, 사회적 활동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향후 연구에서는 액티브 시니어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고, 다양한 기준

에 따른 집단 분류를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질적 분석 연구 표본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8명의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나, 지역별, 소득별, 기술 수준별 다양성을 

충분히 포괄하기에는 표본 규모가 제한적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참

여자를 포함하고,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저학력, 저소득, 고연령)에 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첫째, 인공지능(AI) 시대에 특화된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 연구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음성 인식, 사물인터넷(IoT) 등 신

기술 환경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적응 과정과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디지털 웰빙(Digital Well-being) 관점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균형 잡힌 디지털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도한 디지털 의존이

나 정보 과부하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최대화하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세대 간 디지털 격차와 상호작용 연구를 통

해 액티브 시니어와 젊은 세대 간의 디지털 멘토링이나 상호학습 모델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액티브 시니

어의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론적 기반과 실무적 방향

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를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의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 대한 학문

적·실무적 이해가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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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focuses on ‘Active Seniors,’ who have emerged as a new 

growth engine for an aging society at a time when South Korea is 

simultaneously undergoing two structural changes: a super-aged society 

and a digital transformation. Specifically, it aim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structur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ir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leads to tangible improvements in quality of life, namely 

‘Outcome Divide,’ measured by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To this end, 

we established a mediating pathway where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independent variable) leads to daily lif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through digital literacy (mediating variable), using Digital Divide Theory 

as our theoretical foundation. Furthermore, by integrating th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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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Model and Self-Efficacy Theory, we comprehensively analyzed 

how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digital attitude’ (moderator variable) 

performs a moderating function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capability 

into outcomes. This approach is significant as it expands existing 

theoretical models. It builds upon Van Dijk's (2005) stages of the digital 

divide theory while integrating the experiential learning perspective that 

‘use strengthens capability’ and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attitudes.

   For empirical analysis, raw data from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s '2024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was 

utilized. The analysis sample consisted of 2,451 active seniors, 

operationally defined as individuals aged 50 to 75 based on academic and 

legal definitions, whose survey responses were analyzed. To test the 

hypotheses of the established research model,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Preacher & Hayes' (2008) bootstrapping method was 

applied to rigorously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proposed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Furthermore,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and meaning of active seniors' digital 

experiences—which are difficult to capture solely through empirical data—

a qualitative analysis study was added, applying a mixed methods 

approach.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8 active seniors aged 50 to 75 (4 men, 4 

women).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tive seniors'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both digital literacy (β=.351, p<.001) and daily life satisfaction (β

=.143, p<.001), thus supporting both Hypotheses 1 and 2. Second, digital 

literacy was confirmed to significant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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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 .0449, 95% CI [.0318, .0587]). This supports the core logic of 

the digital divide theory, suggesting that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experience leads to outcomes not merely through simple satisfaction 

enhancement, but also through the pathway of strengthening the core 

competency of digital literacy.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attitude, the cor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verified.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attitude 

exerted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β=.424, p<.001) on daily life 

satisfaction. This indicates that active seniors with positive attitudes 

toward digital technology experience a stronger effect where their digital 

literacy competencies translate into enhanced daily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positive attitudes exhibit a moderating effect that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daily life satisfaction. Fourth, 

qualitative analysis revealed that active seniors' digital experiences 

comprised four core themes (diverse experiences in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gradual improvement in digital literacy, formation and 

change in digital attitudes, and changes in daily life satisfaction) and 

related experiential content. Through repeated digital usage experiences, 

participants gradually increased their proficiency and improved their 

ability to solve problems independently. They overcame initial fears and 

anxieties, gaining confidence and a proactive learning attitude through 

positive experiences. Notably, participants with more positive digital 

attitudes exhibited a virtuous cycle: they utilized digital literacy more 

actively, leading to higher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These qualitative 

findings supported and enriched the statistical relationships derived from 

the empirical analysis through real-world experiences.

   This study holds the following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First, it extended the digital divide theory by introducing the 

psychological factor ‘digital attitude’ as a moderator variable to cla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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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divide (performance gap). It presented statistical causality and 

experiential context in an integrated manner through a mixed-methods 

approach combining empirical and qualitative analysis. Second, it 

identified divers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within the active senior 

group, moving beyond the existing uniform approach that treats the 

elderly as a single homogeneous group. Thir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it proposed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policy approach 

combining digital literacy education with psychological support to 

improve digital attitudes. Concrete experiential cases derived from 

qualitative analysis provided practical guidelines for designing real-life 

context-centered educational programs, constructing step-by-step learning 

paths, ensuring psychological safety, and fostering sustained learning 

motivation.

【Key words】Active seniors,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digital 

literacy, digital attitudes, life satisfaction, digital divide theory, mixed 

research methods


